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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1. “크리스천들”이라는 말은 점

점 덜 사용되고 3가지로 세분되어

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사

람들 중 대략 75% 정도를 3가지로 

나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이후 예수를 따르는 사람

들을 통칭해 불렀던 “크리스천”의 

정의가 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크리스천들(Cultural 

Christians):

문화적 크리스천들은 미국 인구 

중 25%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들

은 단지 자신들을 ‘무신론자’나 ‘유

태인’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크리

스천’으로 불리우기를 선호하는 사

람들이다. 이들은 미국인이기에 크

리스천으로 불리운다는 이유밖에

는 없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생활

과는 거리가 먼 그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 가치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

고 있다. 

회중적 크리스천(congregational 

Christian):

이들 역시 미국 인구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예

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신한 사

람들은 아니다. 다만 가족 중에 누

군가가 교회에 다니거나,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거나 그리고 부활절

이나 성탄절에 교회에 간다는 이유

만으로 자신들을 크리스천으로 간

주하고 살아간다. 

확실한 크리스천들(Convictional 

Christians):

확실한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사람들로, 이들 

역시 미국 인구 중 25%를 차지한

다. 이 범주에는 단지 복음주의자

들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에 의미가 

되며 가치가 된다고 고백하는 크리

스천들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3가지 크

리스천들의 경향은 어떠한가?

사는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면 할

수록 그 현상은 오래가는 것처럼 

문화적, 회중적 크리스천들 너무 

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지만, 확실한 크리스천들

은 오히려 안정되고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의는 “확실한 크

리스천”에게만 사용될 수 있다. 명

목상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사용되

겠지만 점점 더 그 사용빈도가 적

어지고 확실한 의미가 요구되는 시

대가 온다.

2. 명목상 크리스천들 증가하게 

되고 “Nones”으로 변화된다. 

기본적으로 문화적, 회중적 크리

스천들은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다. 명목상(Nominal)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름” 

또는 “이름만”이라는 뜻이다. 현재 

점점 더 증가하는 크리스천들은 “

이름만 크리스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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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크리스천 몰락...확고한 성경적 교회만 생존
CT, 크리스천이 숙고해야 할 4가지 선교적 경향 소개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3면

창조과학칼럼
최우성 박사 (창조과학선교회)

8면

우크라이나이야기들
오금옥 전도사(조지아롬한인교회)

16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7면

금주의 기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

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

께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리더십저널, 레쓰 T 쏘르바의 도덕적인 지도자의 최고 덕목 소개

신뢰 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빨라

신뢰 구축엔 끈기와 풍성의 세월 필요

많은 사람들은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 정치조직, 종교단체, 기

업, 금융기관, 가정, 교육기관 등 권위와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할 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행태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리

더십을 비판하다가 결국 냉소하게 된다. 우리 시대 최대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이고, 리더십의 최대 위기는 인격의 위기다. 우리는 

더 이상 리더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필

요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끌기의 예술”인 리더십에 대해서

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레쓰 T. 쏘르바(Lesc T Sorba)는 작가이자 교사, 기업 간부 스

카우트 담당자, 기업 CEO들의 리더십 상담자다. 그는 우리 시대 

최대의 위기는 실용주의의 구덩이에 빠진 리더십의 위기라고 생각

한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목격되는 

이른바 리더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들 때문이다. 문제는 ‘도덕적 리

더십’보다 ‘유능한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우위에 놓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우리의 문화다. 리더십은 행동하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노력이 없는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에 

쏘르바는 ‘신뢰(TRUS)T’라는 대표 덕목을 제안한다. ‘신뢰’는 리

더가 호흡하는 공기로, ‘신뢰’의 의자에 앉지 않고서는 어떤 리더

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리더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그의 결론이다.

1. 신뢰받는 리더는 시련의 도가니에서 탄생했다. 

인류 역사상 영웅적인 리더십은 늘 극도로 외로운 고통의 도가니

에서 탄생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루디 줄리아니, 마틴 루터 킹 등 미

국에서 모범적인 리더로 꼽히는 지도자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길

을 걸어온 자들이었다. 그 고난 속에서 인격이 연단된 자들이다.

2. 신뢰받는 리더는 멘토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

으면서 성장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리더십의 거물들은 모두 멘토의 

영향을 받았다.

 3. 신뢰받는 리더는 사심 없는 인격을 구현한다.

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의 희생보다 갈채에 열중한다. 많은 리더들

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 결과에 관심을 둔다. 실용주의가 도덕

적인 리더십보다 우세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이 하나

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에게 불신을 품게 됐다. 리더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

어야 한다.

4. 신뢰받는 리더는 부름 받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리더는 많지 않다. 하

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

과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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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신뢰”!

남침례교를 비롯한 주류교단들이 정체현상에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보

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교회는 건재하다. 그러나 미국교회의 

성장이 멈췄다는 사실은 교회들이 반드시 숙고해야하는 심각한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선교는 항상 교회들이 어떻게 주

변문화들과 연관을 맺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을 연구해왔다. 다시 말해

서, 크리스천들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어떻게 반응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교이자 전도라고 정

의내릴 수 있다. 

이미 미국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향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

고, 더욱 더 다가오는 세대에는 확실하게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한마디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은 사

라지고 영성은 있지만 어떠한 종교적 소속이나 소속감 없이 살아가는 

“Nones”가 점점 더 증가하며, 그 결과로 성경적으로 분명한 교회공동체만

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이 경향들을 보도해 다음 세대

를 위한 길라잡이를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다(MissionTrends: 4 Trends 

for Churches to Consider: What trends must we consider when it 

comes to the state of the church in America?).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점점 비기독교인들이 되고,  미래에는 성경적으

로 확고히 선 교회만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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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종교를 묻는 설문조사에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지

만, 이들은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

올까 말까한 사람들이며, 신앙의 정

체성 확립을 위한 어떠한 일관되는 

점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어떠한 삶의 변화나 지속

되는 위임이나 헌신이 없는 상태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들을 “크

리스천”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크리스천들(현재 크리스천 

인구의 절반)은 점점 더 앞으로 몇

십년 후엔 소수 그룹으로 변하게 된

다. 결국 우리는 현재 명목주의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주의의 붕괴를 경험 또는 목

도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검증됐다.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소속이나 교단이 없고, 아예 

자유로운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들은 점점 더 “Nones”(영성

은 있으나 어떠한 종교적 정체성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 현재 미국 인

구 중 19.6%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로 진화되며, 앞으로 20-30년 후면 

미국 인구의 반절이 될 수 있다. 현

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30% 

이상이 자신들을 “Nones”이라고 부

르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명목

상의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Nones”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Nones”가 증가하게 되

면, 미국 문화에 미치는 크리스천들

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들을 더 이상 “크리스천”이라

고 부르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면 

기독교는 점점 더 주변으로 밀리게 

된다. 결국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문화에 대응할 것인지를 진

지하게 강구해야할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이다.

3. 크리스천들의 문화대응방법론

들이 다양하게 증가하게 된다.

다가올 20년은 확실한 크리스천

들이나 교회공동체들에게 힘든 시

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소

수 그룹으로 미국 문화와 치열한 각

축전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공격적

으로 또는 열정적으로 문화와 대화

를 나누는 크리스천들은 이를 “문화

전쟁”으로 부르게 되지만, 사람들과

의 연결고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

이다. 반면에 문화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수동적으로 또는 느슨하

게 다가서는 크리스천들은 “적”으

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지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어떻게 문화에 반응하

고 적응하며 도전할 것인가가 무엇

보다도 중요한 20년이 될 것이다.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적그리

스도적인 문화 한 가운데에서 진정

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Nones”가 

미국 인구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문

화에 대한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쇠

퇴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응전으로, 크리스천들

은 반드시 성경 안에 천명된 두 부

류의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먼

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타난 

베뢰아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

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

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하므로”, 즉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성경을 상고하며 복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면서 현재 문화적 상

황들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

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를 전략을 

다듬어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역대상 12장 32절이

다: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

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

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따라서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성경

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

씀을 삶에 적용하며, 잇사갈 자손처

럼 시세를 알고, 정황을 파악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

음을 문화에 선포해야 한다. 

 
4. 명목주의의 몰락으로 확고한 

성경적 교회들만이 더욱더 성장한

다.

다가오는 시대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값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뚜렷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아니

면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교회 역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적 진리들을 강조하면서 사역

을 하는 것이 교회공동체를 둘러 싼 

문화로부터 가장 선명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

은 헌신된 교회 구성원들로 더욱 성

장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

라보는 교회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는 더 이상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분명히 

기독교는 문화에서 점점 더 소수의

견으로 남지만 좀 더 성숙하고, 성

경적이며 선교적인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앞서 열거한 4가지 경

향들은 교회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이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불변하는 복음의 내용

을 수정하도록 명령하게 될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반-문화적 

교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성경

에 더욱 더 충실하며 복음을 신중한 

방법으로 선포하는 교회공동체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바로 후자의 

교회공동체만이 현재 적그리스도 

문화에서 온전한 희망이 되며 바로 

미국교회의 유일한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1면에서 계속>

5. 신뢰받는 리더는 특권을 조심

스럽게 행사한다.

지나친 리더십의 특권에 집착하

는 기업 간부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의 대중 신뢰도가 중고차 판매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

도자는 높은 원칙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6. 신뢰받는 리더는 추종자의 리

더십에 투자한다.

신뢰받는 리더의 궁극적인 시험

은 추종자들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

는 목적지로 그들을 데려가는 능력

이다. 만약 이를 제외한다면, 리더가 

교회, 가정, 정부, 직장에 남긴 유산

이 리더의 자질을 평가할 것이다.

결국 신뢰란 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기는 금방이다. 신뢰 구축에

는 끈기와 풍성의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생 끝에 얻은 신뢰를 지키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리더

가 교회에도 많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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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기를!
(May We Never Forget)

지난 5월 15일, 911추모박물관이 뉴

욕에 개관되었다. 테러발생 13년 만에 

월드트레이드센터(WTC) 자리에 정부

지원금과 시민기부금 7억 달러로 8년

간의 공사를 거쳐 건물이 세워졌다. 지

난 2001년 9월 11일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와 충돌, 붕괴되면

서 약 3,000여명이 숨진 곳, 바로 그 현

장인 ‘그라운드 제로’에 세워졌다. 박

물관은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나뉘어, 

지상층에는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Auditorium이, 지상으로부

터 21m 아래에는 2개의 대규모 전시

실에 2만점 이상의 사진과 유품,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 및 재난 구

호 담당자들의 교신 등 1,995건의 음성기록, 테러범들이 공항에 들어

서는 장면 등 580시간 분량의 영상기록이 전시되어있다 한다. Me-

morial Hall에는 당시의 신문기사는 물론 TV방송과 개인 및 기관에

서 수집한 현장 영상, 육성 녹음 등이 전시되었는데, 그 영상속의 경

찰들은 다급했고, 불타는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뒷모습, 

벽면을 가득채운 희생자들의 사진, 실종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공간의 

벽면에는 테러의 아픔이 남기는 교훈이 새겨져 있다 한다. “아무리 많

은 날들이 지나도 시간의 기억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

다”(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뉴욕 퀸즈에는 홀로코스트기념관(The Kupferberg Holocaust 

Center)이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홀로코스트의 본뜻은 인간이

나 동물에 대한 대학살 행위를 말하지만, 2차 대전 후에는 나치스에 

의해 자행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행위를 말한다. 2차 대전 후 독

일은 히틀러의 민족우월적 발상을 배격하고 유럽평화와 공영의 길로 

나가기 위해 철저하게 과거사를 반성했다. 그리고 나치스의 최대 희

생자였던 유대민족은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나치와 싸웠던 모든 나

라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을 세워 나치의 전쟁범죄와 잔학행위를 고발

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했다. 현재 전 세계에 수백 개가 넘

게 설립되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 아픈 역사의 상처를 잊지 않도록 

교훈을 삼고 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들이 많이 

있다. 120년 전의 갑오경장 즉 일본이 한국 군대를 해산하라는 것, 한

국에 주둔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것과 한국의 개혁정

책을 친일파 관리를 통해 발표하게 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지

도자들은 그 일을 지혜롭게 풀지 못해 결국 1910년 국권피탈로 나라

를 일본에 빼앗겨 36년간 나라 없는 설움과 고통을 겪었다. 그 후에도 

6.25전쟁을 통한 동족상잔의 비극적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남북통일의 기반을 닦아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세월

호 참사의 교훈도 잊지 말아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며, 국민들의 가슴

에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더 이상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도, 국

가에도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 그 아픔, 참사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 상처만 가슴에 품고 살수

만은 없다. 상처와 고통은 속히 털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더 큰 

상처와 고통이 나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파괴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다만 여러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받되 더 이상

의 미움과 보복의 반복, 극단적 선택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 상호 평화

를 위한 양보와 이해,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 시대를 살

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책임과 부담이 있어야 한다. 참사와 고

통을 안겨주는 원인 제공자들이 아닌 교회와 사회, 국가를 위해 기도

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비극으로 얼룩진 삶이 되지 않고 은혜와 축복

의 삶, 사명 감당을 통한 감격의 날이 되도록 정직과 진실, 배려와 성

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부상
CT, 크리스천이 숙고해야 할 4가지 선교적 경향 소개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문화적’‘회중적’‘확실한’크리스천으로 분류

문화적 상황 따른 대응방법 다양한 모습 보여



그 남은 교인들이 메이슨에게 버틸 힘

을 주었다. 떠나는 장로들이 자기 가족

들까지 꼼꼼히 챙겨 데리고 나간 반면, 

남은 장로들은 메이슨 못지않게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져도 메이슨은 떠난 교인

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피했

다. 교회를 위해 메이슨은 떠나는 사람

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려고 노력했다.

교인 수가 급감하자 재정 위기가 닥쳤

다. 마침내 은행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 

대출해주었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

는데, 교회는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전

혀 없었다. 메이슨은 자신이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알았다.

메이슨은 몇 년 전 클리프사이드에서 

분립해 개척해 나갔던 뉴라이프펠로십

교회의 제이콥 리드 목사와 만나기로 했

다. 메이슨은 뉴라이프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절로 미소를 지었다.

교회 로비에는 특별 예배나 여신도 성

경공부 등 흥미진진한 새 프로그램을 홍

보하는 포스터와 팸플릿이 가득했다. 메

이슨은 뉴라이프교회 건물이 예전의 클

리프사이드 건물과 너무 비슷한 것에 깜

짝 놀랐다. 그는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 

본당을 들여다보았다. 자원봉사자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접의자를 펼쳐 놓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교회를 구해달라고 자

신을 찾아왔던 한 소형 교회 리더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정작 그 교회 교인들

은 메이슨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메이슨은 얼굴을 찡

그렸다. ‘우리 교회는 달라.’ 그는 생각했

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는 

제이콥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서

자마자 제이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꼭 끌어안았다. 클리프사이드에서 벌어

진 일을 이미 알고 있던 제이콥은 위로

의 말을 건넸다. 메이슨에게 의자를 권

하고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제이콥

이 물었다. “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난 몇 달 정말 힘들었습니다.” 메

이슨이 털어놓았다. “새 건물은 은행에 

돌려줄 생각입니다. 그동안 클리프사이

드 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합병을 고려 중입니다.”

제이콥이 머리를 기우뚱하며 물었다. 

“어떤 교회와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겁니다. 뉴라이프는 클리프사이드에

서 분립해 나간 교회입니다. 같은 DNA

를 갖고 있는 셈이죠. 우리 교인들은 뉴

라이프를 가족 같은 교회라 생각하며 신

뢰합니다. 인종 구성도 비슷하고요. 뉴

라이프에서 클리프사이드를 합병하시

면 어떨까요?”

두 목사는 잠시 더 대화를 나눴다. 골

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지만 제이콥은 상

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메이슨 

목사님, 일단 저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로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

히 긍정적이고요.”

메이슨은 의자에 편안히 기대고 앉았

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

요.” 그가 말했다.

제이콥이 메이슨에게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일마다 팔씨름을 해

서 누가 설교할지 결정해야 되겠네요.”

“사실, 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메이슨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았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

신이 들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저는 

목사직을 사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메이슨 목사님! 클리프사이드를 지키느

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전쟁을 치

렀죠. 하지만 제가 사임하지 않으면, 교

인들이 목사님을 진짜 목자로 받아들이

기 힘들 겁니다. 계속 클리프사이드 교

인이라는 느낌이 남아 뉴라이프교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할 테니까요. 모두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제이콥은 메이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최선이

야.’ 메이슨은 생각했다. 그는 눈물을 글

썽이며 제이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조

만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약속을 잡

았다. 그러고 목사실을 나왔다. 

‘이렇게 통합된 새 교회는 ‘남부의 새

들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제이콥과 뉴라이프교

회가 두 팔 벌려 클리프사이드를 환영할 

것은 분명했다. 메이슨의 교인들은 충분

히 사랑받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따

사로운 햇살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메이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메이슨 목사는 현재 다른 주에서 성

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클리프

사이드에서 경험한 일들이 지금 사역

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다. 뉴라이프펠로십교회는 계속 성장하

고 있다. 클리프사이드교회 건물은 다른 

교회에 매각됐다. 히스패닉 교인들은 따

로 독립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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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현대인과 교회

리더십저널,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성장과 자체위협 간 긴장해소방안 소개 (5)

현대인 모두는 ‘결핍증후군’에 시달리고 있

다. 자원, 식량, 산소 등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

서 가치, 정신, 신앙 등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다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삶의 여유도 

없다. 그 결과는 뻔하다. 각박하고 살벌한 경

쟁적 삶의 양상이 풍미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들이다. 돈이 

모자라면 아껴 쓸 수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

면 어느 정도까지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

나 정신적 빈곤이나 나아가 영적 결핍증은 

해결의 길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결핍의 근원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

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버린 산

업 쓰레기나 화학 폐기물들이 환경을 망가뜨

리고 나아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몸살하고 죽어가는 환경과 함께 인간도 죽어

가고 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그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풍요로운 것이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에덴동산의 정경은 미

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에덴동산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는 경관의 아름다움만은 

아니었다. 악이 없는 세상이라는 점이 그 동

산의 심미(審美)였다. ‘주미’도 아름다움이라

고 한다지만 그러나 악이 미적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  

인간의 악이 에덴동안의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생명을 잃어버린 적막의 동산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의 역사는 산

업화의 부산물만은 아니다. 이미 “땅이 가시

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던 창세기 3장에서 

환경 파괴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

게 볼 때 모든 빈곤이나 결핍의 원인은 인간

의 타락에서 비롯되었고 태초부터 시작된 것

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

었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염려의 

한계를 넘어 생존문제와 직결되기에 이르렀

다. 경제 전문가들과 환경 연구가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국면들이 인간

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계6:6)

라고 했다. 이것은 식량 가격 폭등에 대한 예

언이다.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는 매년 

수백만 명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

런가하면 지구촌 한쪽에서는 식도락을 즐기

고 향락 산업이 번창하는 모순이 전개되고 

있다. 제아무리 내 것이라고 해도 내 멋대로 

쓸 권리는 없다. 그것은 반사회적 작태일 뿐

이다.

교회는 풍요로운 마음과 영혼을 일구는 터

전이었다. 경쟁과 긴장과 연속되는 삶의 경주

를 잠깐 멈추고 자신의 영성을 되찾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쉼터다.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아라, 벌어라, 축적

해라”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뛰고, 

달리고, 싸운다. 그러나 교회 창틈으로 들리

는 음성들은 “바르게 벌어라, 주라, 쓰라”다.

세간에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귀족화해 간

다고 혹평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성격이나 생리를 모르고 만들어내는 

억측일 뿐이다. 교회가 소유하는 부는 없다. 

있다면 선교나 교육, 그리고 봉사를 위해 잠

시 모아둔 성도들의 헌금일 뿐이다. 만일 개

인적으로 교회의 헌금을 챙긴다든지, 사적으

로 남용하거나 축적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것은 사이비 집단이거나 탈을 쓴 위선자일 

것이다.

차제에 교회가 너무 많다느니, 섰다 하면 

교회라는 등의 비난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

을 수 없다. 그것은 술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적다는 것이다. 도대체 수십억씩을 들여 꾸미

는 대형 술집이나 호화 유흥장에 대해선 말이 

없으면서도 교회만 유난히 구설수에 오르내

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거는 기대

와 질시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

를 향한 사시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상 정립에 배

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역사 현

실 위에 그 몸체를 세우고 존재한다. 현실을 

외면한다든지 사회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것

은 교회 본연의 태도와 위배된다.

신앙의 힘은 각박한 마음과 삶 속에 윤활

유를 주입시켜 준다. 그래서 여유있고 넉넉

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 바울 같은 경우 

“나는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

결을 배웠다”고 실토했다. 얼마나 멋진 삶의 

자세인가.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

은 매우 간단하다. 그가 지녔던 신앙과 가치

관 때문이었다. 인간이 향유해야 될 영원한 

풍요를 지평선 위에서 찾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데서만 찾을 

수 있다.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남은 교인들 통합 노력, 떠난 장로들 축복 노력 

교회부채로 분립개척 교회와 합병 후 담임 사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

는 백지 한 장 정도 밖에 되지 않

을 까 싶다. 그러나 안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다. 가봐야지 하면서 가지 못하다

가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 곳

은 성경에 기록된 삼관(행28;15)이

라는 장소다. 그 곳은 성경에 기록

된 곳으로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

은 장소다. 사도바울은 로마황제에

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기

를 원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였다. 바울은 나폴리 근

교의 보디올 항구에 하선하여 기다

리던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한 주

간을 보낸 후 (행28;14) 아피아 군

사도로로 로마를 향해 150여Km를 

갔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마

도 수일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드

디어 바울은 로마까지 50여Km 정

도 떨어진 삼관에 도착하게 되었

다. 삼관이란 여행객들을 위해 아

피아 가도에 지어진 세 개의 펜션

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미 로마 교우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었

다.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

울이었지만 이미 서신으로 받아 본 

로마서로 바울의 사도됨과 그의 선

교에 대한 열정을 익히 알고 있었

기에 그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것이

다. 그들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 (행28;15).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아피

아 길 바로 옆에 있는 호텔(Foro 

Appio Mansio hotel)에 들어갔더

니 내부가 로마시대의 유물이 그대

로 보전되어 있다. 그래서 혹 여기

가 삼관인가 하여 물어보았더니 프

런트에 있는 젊은 아가씨는 삼관

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길로 바울이 지나갔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래서 전화를 했더

니 그 호텔에서 로마 방향으로 30

여 미터만 가면 길가에 비석이 있

다고 한다.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길가에 오래된 비석이 쓸쓸하게 기

다리고 있었다. 글씨는 마모가 되

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이곳이 바

울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 

50여Km를 마중 나온 로마교인들, 

그들이 서로를 확인한 후 요란하게 

웃으며 양쪽 볼을 비벼대며 인사하

던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 호탕

한 웃음소리는 메아리쳐 지금도 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길은 내가 나폴리에 있는 미

군 부인들인 한국인 자매들의 예

배를 인도하기 위해 15년 동안을 

수백 번 지나갔던 바로 그 아피아

(Appia) 길이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나는 지나다녔다. 

안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라티나

의 넓은 들녘으로 로마시민들에게 

온갖 싱싱한 야채를 공급하는 생산

지다. 지금도 아피아 양쪽으로 넓

은 들이 형성되어있다. 들녘이 끝

나는 곳은 산으로 둘려있다. 2천년 

전 바울도 내가 지금 바라보는 산

이나 푸르른 들녘을 바라보았을 것

이다. 과연 바울은 이 지역을 바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자

세히 살펴보니 이곳에 또 한사람의 

족적이 심겨져있었다.

중세의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

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1224-1274)다.

그는 교황의 명을 받아 불란서의 

주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길

을 지나가 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

을 입었다. 그는 방대한 지식을 지

녔던 석학으로 신학대전을 쓰던 중 

하나님을 만났다. 그 광대하신 하

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일천한 지

식으로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이 너

무나 송구스러워서 붓을 꺾어버렸

다. 그래서 그의 신학대전은 미완

성이 되고 말았다. 

한 사람의 남겨진 족적, 그 사람

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고 무심하게 흘려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

시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것

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또는 하나

님께서 나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울을 환영했던 이

천년 전에 존재했던 세 개의 호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품었던 호텔 

터는 지금 빈자리가 되어 우리부부

를 맞이한다. 너는 이 터 위에 어떤 

집을 짓겠느냐고 질문하는 듯하다. 

그 땅에서 반질반질하게 닳은 검은 

돌 하나를 집었다. 바울이 디뎠을 

지도 모르는 돌 조각을 말이다. 나

는 과연 어떤 자국을 이 땅 위에 남

기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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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라

는 해병대의 구호를 다 아실 것입

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해병

대라면 아마도 군인 중의 군인이라

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해병대는 군복도 일반 군복과는 좀 

다릅니다. 군복의 스타일도 그렇지

만 특히 명찰이 독특합니다. 해병

대의 명찰은 빨간 바탕에 노란 글

씨가 새겨지는데 빨간 바탕은 피를 

상징하고 노란 글씨는 땀을 상징한

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풀어보자

면, 피의 죽음을 필사적으로 이기

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을 흘리라

는 것입니다. 바로 땀 흘리며 노력

하고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해 혹은 이기기 위해 이렇듯 필

사의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

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노력과 훈련

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또한 우

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어

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을 할 것을 

권장 받습니다. 하루에 평균 2마일 

정도 걷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보고하면서, 장수하는 마을의 사람

들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연구하기

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육체의 성공

과 장수를 위해 대단한 노력과 훈

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단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

고 피땀 흘리는 훈련과 열심을 낸

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

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이며, 성공

과 승리를 영원히 향유할 수도 없

는 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육체

의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

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

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

을 말하는 걸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

일성수 잘하고, 십일조 잘하는 행

위의 노력과 훈련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들

이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

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

민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

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지

속적인 육체적 노력과 훈련에 의해 

이뤄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을 보

면 일천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번제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께 드리던 다섯 가지 제

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드리게 되는 제사인

데, 간단히 말하면 완전히 다 태우

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물로 바

친 것들이 존재의 흔적도 남지 않

을 만큼 완전히 태워지고 소멸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로써 드려지

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이도 그 제

물에 자신을 이입시켜, 그 제물처

럼 자신도 하나님께 가감 없이 온

전히 드려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

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천 번제라는 것이 

천 회의 제사를 드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은 천 번의 횟수만큼 제사를 드

리는 것이 아니라 천 마리의 제물

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은 다른 말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을 다 내어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

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

고 굴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천일제

단’ ‘천일 새벽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천 

번이라는 숫자만큼 지속적인 노력

을 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뤄주신다는 잘못

된 경건의 훈련을 강요하는 교회들

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속이

는 행위입니다. 순진한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이지는 않습

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연습으로, 확고한 결심

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결

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

하고, 성경 읽고, 헌금생활 충실히 

하고,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등의 모든 것들

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경건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또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한결같이 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

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고, 깨달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

다.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

다는 그 모든 깨달음과 고백을 하

게 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가 스스로 일천번제가 되어주신 것

입니다.

참 소망, 참 구원을 위한 완전한 

죽음, 흠 없는 자의 죽음, 그것이 바

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천번제입니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등

의 경건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예

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

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인 것입니

다.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안부

의 전화를 받고 잠깐 대화를 나누

었습니다. 당신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자동차 타고 수천 마일을 달

려 아마존 오지 중의 오지에 선교

를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

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 보혈 흘

렸네”라며 찬송을 부르며, 어린 아

이들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파파

야, 코코넛, 유카 등을 가지고 와서 

하나, 둘씩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

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

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

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를 

암송하였는데 그들의 예배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고 화려한 제물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

도만 온전히 드러난다면 그것이 참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

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

히 의지하는 것, 아무 것도 염려하

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예물이며 제물로 드

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

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전

부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번

제로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 번제로 드려질 때 흘리신 그 보

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

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

다. 사람의 능력, 결심은 결코 신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

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

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일 천 번제에 대한 올바

른 깨달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

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예

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항상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는 예배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천 번을 불러 봐도 내 눈에는 눈물

이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

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1천 번제

푸/ 른/ 초/ 장 
박충기  목사

(엘피스교회 교회)

(열왕기상 3장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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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문을 통해 목사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의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 목사입니다. 현재 외롭게 개척목회

를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교회개척의 첫걸음을 어떤 자

세로 내딛어야 하는지요? 목사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K 목사

A: 흔히들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또 교회를 개척하

는가?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계속 개척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제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전도하여 각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개척전도자의 일을 했습니다. 진정 인간이 할 수 있

는 일 중에서 교회 개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의 개척은 인

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적

으로 ‘교회개척’이라는 말보다 ‘교회탄생’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봅니다. 

교회 개척을 힘들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척은 힘들다가 아니라 

교회 개척은 쉽다,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김석년 목사가 쓴 패

스 브레이킹(Path Breaking)이란 책을 보면 교회개척의 3가지 기본자세

를 소개하고 있는데 참고가 됩니다. 개척자로서 필요한 몇 가지 마음자세

를 먼저 소개합니다.   

1. 교회 개척의 소명(Calling)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교회 개척자에게 가

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성장 컨설턴트인 존 윔버

가 10년 동안 100% 성장하여 200여면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

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현재 목회위치로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진정한 개척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척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일에 

인생을 불사르리라는 확신에 차있어야 합니다. 실로 소명이 없이 인간적

인 마음으로 개척을 한다면 이미 실패를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곧 교회 개척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라는 확신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2. 한 영혼에게 집중하라. 교회개척은 3고의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

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개척자

가 누릴 수 있는 특권가운데 하나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영

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원맨비전’(One Man Vision)을 가지고 그

에게 집중하여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

면 결코 작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소외현상이 더해가는 이 시대

에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만큼 큰 사역은 없습니다.

3. 성공보다 정도(正道)를 추구하라. 성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느 정도 모여야 성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들은 성공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승리의 목회가 

있을 뿐입니다. 너무 성공에 집착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먼저 정도를 걷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높임받기보다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자세로 

숫자 지향, 건물지향보다 ‘원맨비전’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이 여

기는 자세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소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허황된 꿈을 

꾸다가 스스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정

로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덤비지 말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목

회자가 솔선수범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알의 밀알로 생명을 

내어놓을 때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

어날 것입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건강한 교회세우길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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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상담 ??
?

?
?

우리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

에 산다. 세계의 경제도 그렇고, 한

국의 정치적 사회적상황도 마찬가

지다. 2009년 칼빈의 출생 500주년

을 지나면서 칼빈주의에 대한 새로

운 관심이 솟아나서 지금도 계속되

고 있다. 세상이 신칼빈주의에 관

심을 갖는 것은 절제와 금욕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

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Mark Oppenheimer가 2014년 

1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복음주

의는 칼빈주의적 부흥 한가운데 있

다”는 글이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

으키고 있다. David Van Biema는 

‘The New Calvinism’이라는 글에

서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10가지 사상’ 중에서 신칼빈주의를 

들었다. 신칼빈주의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중에 하나인 Christi-

anity Today의 편집장 Ted Olsen

은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오늘 복

음 세계의 에너지’라고 했다.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는 활동하

는 신칼빈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람

들은 미네아폴리스의 John Piper 

목사, 시애틀의 Mark Driscoll, 남

침례신학교의 Albert Mohler 목

사, David Tripp, 뉴욕의 PCA Re-

deemer Church 목사이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인 Tim 

Keller, 그리고 Justin Taylor 등을 

든다. 또한 현대에 최고로 인기 있

는 영어성경은 ESV 성경이다. ESV

는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칼빈주

의 흐름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

게 한다.  

Colin Hansen은 그의 저서 

‘Young, Restless, Reformed: A 

Journalist’s Journey with the 

New Calvinists’에서 “많은 젊은이

들이 상처와, 이혼과, 마약과, 성적 

유혹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다” 평

가했다. Albert Mohler는 “…이들

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정

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칼빈주의

자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라

고 했다. 

물론 신칼빈주의에 대한 비판

도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영향력

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정

의에 대한 것들이다. 서부 웨스터

민스터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R. 

Scott Clark은 Mark Driscoll 같은 

사람을 칼빈주의자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들이 튤

립 (TULIP)은 믿지만, 삼분설, 유

아세례, 언약신학, 성령의 은사 등

의 견해가 개혁교회 전통과 다르

다는 것이다. Bob Robinson 역시 

그의 글 ‘So What’s Wrong with 

Neo-Calvinism?’ 에서 언약에 대

한 관점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그

들은 자신들을 neo-calvinism이 

아니라 noe-puritanism이라고 불

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Neo-

puritanism이라는 말은 존 오웬, 

리차드 박스터, 조나단 에드워wm 

같은 사람의 생각을 이어받은 것이

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신칼빈주의란 무엇인

가? 신칼빈주의를 말하기 전에 먼

저 칼빈주의를 알아야 한다. 

칼빈주의는 칼빈의 개인적인 모

든 사상을 추종하는 신학이 아니

다. 즉, 칼빈의 신학사상과 칼빈주

의의 신학사상이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는다. 칼빈주의를 오해하

는 사람들은 칼빈 개인의 신학사

상이 곧 칼빈주의라 생각한다. 하

지만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성경 무

오설을 믿지만 칼빈의 사상에 대해

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건전

한 비평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자 애쓰는 

것을 말한다.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사상, 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

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심 주제인 

다섯 가지 solas –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

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등을 중요

시 한다. 칼빈주의는 언약을 중시

한다. 칼빈주의 신앙의 기본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

회중심으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교회에서는 올바른 말씀 선

포, 참된 성례의 시행, 온당한 권징

의 이행을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칼빈주의가 무엇인

가? 

New Calvinism 또는 Neo-Cal-

vinism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유

명한 화란의 수상이면서 신학자이

었던 Abraham Kuyper의 사상으

로 대표된다. 카이퍼는 인생의 모

든 존재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

의 것이 아닌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고 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리

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해서 존재한다. 신칼빈주의는 칼빈

주의 원리를 교리와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운동이다. 특별히 창

1:26-28 문화명령을 중시한다. 하

나님의 주권을 전 우주적, 전 피조

물의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가 주장하는 ‘신칼빈주

의의 12가지 내용’은 그 첫 번째를 

성경의 무오설과 함께 알미니언주

의와 차이를 나타내는 튤립(TU-

LIP)을 말한다. Joe Carter는 미국

의 신칼빈주의 Neo-Calvinism은 

지역 교회와의 전통적인 칼빈주의

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카

이퍼는 문화명령과 하나님의 주권

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고 정의했

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

역을 우주적 보편교회와 시대적 지

역교회로부터 국가를 비롯한 세속

적 일반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

시켰다. 교회뿐 아니라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

키는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다. 

오늘 새삼스럽게 칼빈주의에 대

한 관심이 증대하는가? 신칼빈주

의가 되살아나는 이유는 해답이 없

는 미국과 세계를 다시 살리는 대

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신학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릴리저스뉴스서비스의 Greg 

Horton은 2013년 미국 남침례교 

총회의 이슈들을 이야 하면서 칼

빈주의가 남침례교회를 나누는 이

슈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웨

이리서치의 통계를 빌어서 남침례

교의 목회자 중 적어도 30% 이상

이 칼빈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

만 플로리다 목회자이면서 친 칼빈

주의 모임의 대표이기도 한 Tom 

Ascol 목사는 그보다 더 많은 60% 

정도의 목회자들이 칼빈주의의 영

향력을 받고 또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통적인 침례

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

다. 불편한 이유는 칼빈주의의 예

정교리는 소위 복음주의를 약화시

키기 때문이다. 19세기 개신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에 반드시 동

의해야 한다는 비칼빈주의(Non-

Calvinist) 신념으로 돌아섰다. 이

것은 미국인들의 매우 본질적인 신

념이 되었다. 복음주의가 꽃을 피

웠었다. 칼빈주의와 복음주의의 차

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영

접하는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는 것

에 반해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

정과 주권을 강조하는데 있다. 

주목할 것은 신칼빈주의는 신학

적 지향점이지 교단이나 단체가 아

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흐름을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관점을 가르치는 전도자와 신학교 

교수들의 수가 늘고 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예배 출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20-30대 

예배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이 침례교 안

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단과 전

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

의적 가르침을 따른다고 고백한다. 

순복음에서도, 성결교회, 감리교

회, 독립교회들에서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캐톨릭을 떠나서 개혁주

의적 신앙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자

신들을 Reformed Catholics라고 

부른다. 미국정신을 대표하는 청

교도들 역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초기 침례교인들 중 상당수 역시 

칼빈주의자였다. 침례교 목사이면

서 신칼빈주의자 이기도 한 Mark 

Dever는 가르침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죄에 대한 이 같은 초점은 

더타임스의 지적처럼 최근까지 유

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다

르다. 이는 믿음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번영복음 설교

자들과는 대조적이다. 

세계를 새롭게 하는 사상으로서

의 신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면

서 기억할 일이 있다. 우리는 새롭

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신칼빈주

의나 아니면 전통적인 칼빈주의적 

방법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이 세상은 전적으

로 타락한 인간처럼 완전히 망가졌

다. 망가진 금융시스템이나 총체적

인 부실화된 나라를 새로 살리는 

길은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나 방

법이 아니다. 16세기의 칼빈의 방

법도 아니고 아니면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이 세상의 소망도 그리고 오는 

세상의 소망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

는 그리고 칼빈이 재발견한 그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궁극적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은 창조주이

신 그리고 마지막 회복자이시고 심

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

기 때문이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세계를 새롭게 바꾸는 신 칼빈주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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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미 시애틀 총격 기독대학 신앙 회복 안간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퍼

시픽대학교(SPU)가 총격

사고 충격을 기도에 의지

해 극복하고 있다고 미 기

독매체 가스펠헤럴드가 7

일 보도했다. 기독대학인 

SPU는 5일 무장한 20대가 쏜 총에 학생 1명이 죽고 3

명이 크게 다치는 비극을 겪었다.

사고 당일 저녁 SPU 캠퍼스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자발적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프랭

크 스피나 성서학 교수는 “이번 사고는 하나님의 계획

도 그분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

려고 벌인 것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를 통해 다른 

방식의 교훈을 알아가도록 하자”며 학생들을 위로했

다. 셀레스트 크랜스턴 목사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영혼을 어루만져 회개하게하시고 영적 온전함을 되찾

게 해주시옵소서”라며 총격범을 위해 기도했다. 학교 

인근 ‘제일자유감리교회’에서도 이날 저녁 수백 명이 

촛불을 들고 모여 희생자를 추모했다. 

댄 마틴 SPU 총장은 SNS 트위터에 기도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충격을 받은 학생과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SPU는 14일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하고 매주 금요일 학생과 교직원, 부모

를 위한 치유기도회를 연다고 밝혔다.

SPU는 1891년 미국 감리교 중 하나인 자유감리교

(Free Methodists)가 세웠다. 학생 4000여명 중 상당

수가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한국계 미국인 

폴 리(19)는 가족과 함께 오리건 주 비버턴의 빌리지

침례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었다. 페이스북에는 

그가 생전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 열정을 

그리워하는 글이 넘쳤다. 빌리지침례교회는 15일 추

도 예배를 갖는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미국인 감소세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28%

가 성경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밝혔다. 

갤럽은 이 관한 여론조사를 1976년부터 계속 실시

해 왔으며, 이 같이 답한 이

들은 1979년 사상 최고치인 

50%를 기록한 뒤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47%는 성경이 “하나

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

이라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모든 성경 내용을 문자 그

대로 믿지는 않는다”고 했다. 1976년에는 이 같이 답

한 이들이 52%였다.

반면 “성경은 고대의 책으로, 전설과 신화, 역사, 도

덕적인 개념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상 

최고치인 21%를 차지했는데, 1976년에는 13%만이 그

렇게 주장했었다.

갤럽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서두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고 성경의 저자들은 단지 그 

말씀을 적는 역할만 한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영감에 

의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관한 것은 기독

교 신학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논쟁이다. 또한 성경 말

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부만 그렇게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은유와 우의적인(우화적인) 표현

을 해석할 수 있는지 또한 논쟁이 되고 있다”고 밝히

기도 했다.

KJV 최신버전 ‘MEV’ 출판
 

새로운 버전의 성경 영어번

역본, Modern English Ver-

sion(이하 MEV)이 출판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5월 30일 보

도했다. 이 영어성경 출판사는 

“최근 30년 동안 출판된 성경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버전의 

KJV”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번역본은 

카리스마 하우스(Charisma House)에 의해 제작됐으

며, 지난 금요일 첫 선을 보였다. 카리스마 하우스의 

부사장인 테시 드보어(Tessie DeVore)는 “성경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MEV는 성경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독자

들에게, 성경 원래의 메시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

시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의 말씀을 번역했다”며 “이로 인해 MEV 버전은 에큐

메니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독자들에게 폭넓

게 읽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카리스마 출판사의 디렉터인 제이슨 맥뮬런(Jason 

McMullen)은 “지금은 새로운 번역본이 필요한 시대

이며, 그래서 이 번역본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

신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지금이 새로운 번역

본이 필요한 때라고 느꼈지만, 그보다 더 주님께서 그

렇게 느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KJV는 지

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

경으로 여겨져 왔고, 시대에 따라 최신 언어로 수정되

어 왔다”고 했다.

그는 “번역팀은 2005년 번역에 착수해 2013년 이를 

마쳤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번역본이 당

신의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끄셨다. MEV를 출

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MEV는 KJV를 기초로 했는데, KJV는 최초의 공식

적인 영어 번역본으로 잘 알려져 있다.

PCUSA감소세, 대부분 ECO로 옮겨

미국장로교(PCUSA)의 

교세 감소가 2013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PCUSA 총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

년 교단 소속 성도수는 약 

176만 명으로, 이는 2012년 184만 명과 비교할 때 줄

어든 수치다. 집계된 시기는 각각 연말을 기준으로 한

다.

더 심각한 점은 전체적인 성도수와 함께 교회수

가 감소된 것인데, 2012년 10,262개에서 1년이 지난 

2013년 10,038개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든 

224개 교회 중에 148개는 다른 교단으로 소속을 옮겼

으며, 나머지는 흩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1년 21개, 2012년 110개, 그리고 2013년에

는 148개로, 3년 연속 타교단으로 옮긴 회중(교회)들

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매년 5-6%

의 교세 감소를 경험해오며 교단 창립 이래 가장 심각

한 감소세를 겪고 있지만 PCUSA는 여전히 미국 최대

의 장로교단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PCUSA 부총회장인 그래디 파슨스 목사는 교세 감

소 추세를 명백히 드러내는 집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줄어든 것

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숫자들은 교단 내 활동적인 성도들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 해 전보다 감소 추

세가 줄어들었다. 2013년 등록(교적) 성도수는 89,296

명인데, 이는 2012년 102,791명에 비해서 줄어들 수치

다”라고 했다.

PCUSA 내 회중 감소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

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이다. 이 건으로 오랫동안 논

란에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2012년 총회에서 “동

성애자들도 성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교단 헌법 개

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헌법 개정 이래로 많은 회

원교회들이 교단의 세속주의화에 유감을 표하며 탈퇴

를 선언했고, 이 중 많은 교회들이 ECO를 대안으로 선

택했다. 탈퇴한 보수 교인들이 모여 출범한 ‘장로교복

음주의언약회(ECO: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에는, 콜로라도스프링스 제일장로교

회와 달라스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 등 PCUSA의 유

명 교회들도 합류했다.

ECO는 작년 말 총 107개 교회, 176명 목회자의 규모

로 보고했으며, 교단 가입을 원하는 교회들은 계속 늘

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에는 텍사스 달라스에

서 전국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최악의 박해국

국제오픈도어선교회(오

픈도어)는 3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10대 

국가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

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행

위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초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50대 국가와 별도로 폭력이 심

한 국가를 조사한 것이다.

최악의 폭력 국가로는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나이

지리아에선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개월간 

2073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조사기간 전 세계 순교자는 5479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322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된 셈이다. 이 

중 85%가 1위 나이지리아와 2위 시리아(1479명), 4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1115명)에서 나왔다. 3위 이집트

(147명), 6위 파키스탄(228명), 9위 케냐(85명), 10위 

이라크(84명)에서도 많은 기독인이 죽었다. 순교자 수

가 공개되지 않은 멕시코(5위)와 콜롬비아(7위), 인도

(8위)에서는 다른 폭력 행위가 많았다고 오픈도어는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인 도 는 

매우 다양

한 민족, 

언어, 종교, 

사 회 계 층

으로 이루

어진 나라

다. 이 다

양성 때문

에 인도를 

한민족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에서 중국

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

라(9억3천5백만명)이며 1평방마

일 당 762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도는 히말라야, 북부 평야지

역, 데칸고원, 히말라야 산맥의 

동, 서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정학

적 위치에 따라서 열대우림기후와 

온화한 기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분포도를 나타낸다.  1천3백

만명의 니마디 족은 주로 마하프

라데쉬, 유타프라데쉬, 마하라수

트라 지역에서 살고 있다. 언어는 

인도-아리안계통의 언어이며 일

반적으로 “라자스타니”로 분류된

다. 그러나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

식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

고 있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빈민지역에

서 살면서 농업생산 노동자로 살

아가고 있다. 농민들 소유의 땅은 

매우 작고 척박해 가까스로 생계

를 유지하고 있다. 소, 물소, 말, 사

슴 같은 가축의 사육은 농민들에

게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힌두교

의 영향으로 사육된 가축은 식용

보다는 운송수단으로 이용된다. 

인도문화는 동방의 힌두교 문화

다. 힌두교는 “카스트”라는 사회신

분제도가 있어서 인도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스트”라는 

말은 혈통, 계보, 민족별로 계층이 

나뉘어짐을 의미한다. 인도 사회

는 같은 계층의 신분끼리 결혼하

는 사회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카스트는 몇몇의 소수부족

을 제외한 인도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구

조다. 니마디족의 거주지역과 그

들의 사회적 계층도 생활 방식과 

문화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니마디족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신앙

니마디족의 90%는 힌두교의 전

통과 풍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

다. 힌두교는 대략 AD 1200년경

에 발생했는데 힌두교의 교리는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 창시자나 승려, 뚜렷한 체계가 

없는 종교로써 교리보다는 생활방

식으로,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으로

써 자리잡고 있다. 대중화된 종교

로써 고시대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생활에 밀착돼있

는 종교로써 수백 년 동안 계속됐

던 왕조의 교체와 변화에도 불구

하고 그 전통과 믿음을 지켜 내려

오고 있다. 

힌두교의 교리는 최고위층의 사

람들도 지키려 힘쓰며 채식위주의 

식습관은 육식을 하는 다른 종교

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힌두교는 주로 상류층의 종교로

써 그들은 타 종교인을 비인격적

인 존재로 간주한다. 힌두교는 브

라만, 시바, 비스누, 샤트리 같은 신

을 특히 중요히 여기며 수많은 다

신을 숭배하고 윤회설을 믿는다. 

윤회설은 힌두교 교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니마디족은 인구가 많은 부족이

지만 부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

을 전할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

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 상영과 부

족어로 번역된 성경, 방송국이 없

을뿐더러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

하는 선교사도 없다. 오직 극소수

의 니마디 성도들만이 있으며, 물

질적인 후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양육될 수 있도

록 힘써야만 한다. 성령 충만한 선

교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

여 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인도의 니마디(Nim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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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자이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칼빈을 모델로 

해서 학문의 발전을 추구했다. 그

러면서 그는 이른바 신학의 대중화

를 꾀하였다. 즉 신학은 목회자들

이나 신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평신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갔다. 카이퍼의 개혁주의

에 대한 신학 작품도 책을 쓰기 위

한 것도 있지만 강연을 위해서 또

는 De Heraut지에서 연속시리즈

로 게제 되었던 것을 모아서 책으

로 낸 경우도 많다. 

1) 영역주권사상(Souverein-

iteit in eigen Kring)은 1880년 뿌

라야 대학교 설립 겸 총장 취임예

배 때 행한 강연집이다. 카이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삶의 

전 영역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

다고 선언했다. 이 연설문 곧 이 소

책자는 카이퍼의 신학 특히 칼빈주

의 사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 강연은 카이퍼가 1880

년 10월 20일 카이퍼가 시무하는 

암스테르담 새 교회(실은 중앙교

회란 말이 더 좋을 듯하다)에서 내

외 귀빈, 교육학자 정치가들 앞에

서 행한 강연이다. 학문에는 두 가

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한 

학문 곧 중생자의 학문이 있고, 다

른 하나는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하

는 학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국가나 교회가 학문을 간섭해

서는 안 되고 참된 학문은 늘 하나

님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구해야 할 것을 천명했다. 

2) 성령의 사역(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 1888) 이 책

은 성령의 신학자 칼빈의 성령론 

이후에 나온 가장 큰 대작이다. 물

론 17세기의 영국의 존 오웬(John 

Owen)이 성령론을 쓰기는 했지만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신학을 좌

지우지 하고 있을 때 카이퍼는 창

조, 구속, 성화의 전 과정에서 성

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

을 밝혀주고 있다. 그는 성령의 사

역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을 밝혔다. 이 책은 900여 페이지

의 대작이었다. 물론 1883년 9월

2일에서 1886년 7월4일까지 De 

Herart지에 논설로 연재되었던 것

을 취합해서 출판하기는 했어도 성

경 구절을 해설 또는 묵상하는 형

식으로 쉽게 글을 써가고 있다.

카이퍼의 가장 값진 이 저서는 

개혁교회에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

을 다루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월필드(B. B. Warfield)박사는 주

장하기를 16세기 칼빈이 성령론을 

쓴 후 화란 신학자로서 성령의 사

역을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해명해

서 제시한 최초의 역작으로서 독자

들에게 전체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되었고 수십 년 전에 

한국어로도 번역된바 있다. 카이퍼

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면서 개혁주

의 성령론을 세웠다. 카이퍼는 일

반은총의 신학자라는 말로 쓸 수가 

있으나 차라리 ‘성령의 신학자’라

고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3)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대한 

해설 서문 이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650년에 화란어로 번역되

었고, 1889년에 이를 다시 재번역

하면서 카이퍼 박사가 칼빈의 기독

교강요에 대한 해설을 길게 썼다. 

이는 카이퍼 자신의 책은 아니지

만 당대에 화란 최고의 칼빈학자가 

카이퍼라는 의미이다. 이 서문에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의미와 기독

교강요 출판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서 기록했다.

4)신학백과 사전학(Encyclo-

paedie der Heilige Godgeleerd-

heid, 1894)은 카이퍼 저작 가운데 

가장 학문적인 대작이다. 이 책은 

1893-1894년 사이에 전 3권으로 

출판되었다. 카이퍼는 신학서설과 

신학원리(De principium Theolo-

giae)를 제시하고 신학 각 과목의 

연계와 조화를 다루고 있다. 카이

퍼는 개혁주의신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 신학

백과사전학 즉 신학의 조직, 범위, 

분석을 통해서 학문으로서의 신학

의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했다. 이

러한 접근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아

주 독특한 신학전개로 본다. 신학

백과는 신학의 본질을 규명하고, 

전체 학문의 체계 속에서 그 학문

의 위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여러

분야로 구성된 신학을 유기적인 전

체를 설명하려고 했다. 카이퍼는 

신학을 학문적으로 평가한 후에 재

구성했다. 1권은 서론이고, 2권은 

원론이며, 3권은 각론이다.

5)칼빈주의(Calvinisme, 1899) 

이 책은 화란어와 영어로 동시에 

출판되었다. 1898년 프린스턴신학

교의 월필드(B. B. Warfield) 박사

의 초청으로 스톤강좌를 했다. 이 

강연에서 칼빈주의란 무엇이며 칼

빈주의와 종교, 정치, 과학, 예술 등

을 논하고 세계관으로 서의 칼빈주

의를 힘 있게 외쳤다. 이는 카이퍼

의 이른바 신칼빈주의(Neo-Cal-

vinism)를 제창한 책이다. 카이퍼

는 일찍이 칼빈이 말했던 일반은총

론을 보다 자세하게 확대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하려고 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카

이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6)일반은총론(De Gemeene 

Gratie,Ⅰ-Ⅲ,1902-1904) 카이퍼

가 신학계에 가장 주목받은 책이

다. 그의 일반은총론은 De Heraut

지에 연속 기획으로 기고했던 것인

데, 전 3권의 방대한 저서가 되었

다. 여기서 카이퍼 자신이 화란어

의 은혜(Genade) 대신에 일반은혜

를 Gratie로 사용한 점이다. 이 두

말의 구분은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

도의 피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특별은총(Paticular Genade)

이라면 일반은총은 이 세상의 피조

물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적인 은총 곧 호의(Favour)라고 볼 

수 있다. 카이퍼는 특별은총을 강

조했으나, 다른 방면으로 일반은총

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거

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책으로 말

미암은 논쟁도 적지 않았다. 카이

퍼는 말하기를 일반은총은 그의 구

원의 은총과는 분명히 구분됨으로 

본질상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

것은 구원하며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 인류와 

우주에 창조주로서 일반은총을 주

신다. 일반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신

다고 했다. 

7)교의학 강의 모음(Dictaten 

Dogmatiek, Collegedictaten door 

Studenten Saamgesteld 1910) 카

이퍼는 교의학을 완성하지는 못했

다. 그러나 그의 교의학 강의를 필

기한 학생들의 원고와 카이퍼 자신

의 강의록을 모아서 전 5권의 방대

한 책을 출판했다. 두말할 필요 없

이 카이퍼는 교의학을 역사적이고 

해석학적으로 다루어 개혁주의적

인 교의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의 교의학의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미완성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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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퍼의 신학적 저서들

칼빈주의 사상이해의 지름길 “영역주권사상”

칼빈 성령론 이후 가장 큰 대작 “성령의 사역”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5)

지난번 글에서 필자가 지휘자의 

지휘는 발레와 아주 다르다고 표현

한 적이 있습니다. 발레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변화에 맞추어 몸

으로 표현하지만 지휘는 음악보다 

한 박자 앞을 몸동작으로 표현한다

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쓴 글

에서 지휘자는 음악을 듣는 만큼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말할 수 있

는 것은 지휘자는 음악을 아는 만

큼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또는 이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휘자가 음악보다 앞

서 지휘를 해야 하는가? 더구나 오

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다면 음악

의 시작은 적어도 한 마디 또는 느

린 곡은 두 박자의 예비박을 주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래야 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합창

지휘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케스

트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합창지휘자들이 오케

스트라와 협연할 경우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일 오케스트라 즉 현악기와 관악기

와 타악기 그리고 피아노와 오르간

이 동시에 함께 연주를 시작한다면 

지휘자의 귀에 맨 먼저 들리는 소

리가 어떤 악기의 소리일까요? 대

체로 피아노와 타악기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 현악기 소리

가 들리고 맨 나중에 관악기와 오

르간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피아노나 타악기는 치는 순간 

바로 소리가 나기 때문이요, 현악기

는 보잉 타임이 비교적 적기 때문

에 바로 이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관악기는 입으로 내는 바람이 들어

가 관을 통과해야 소리가 나기 시

작하기 때문에 곧 바로 소리를 내

지 못합니다. 오르간 또한 피아노처

럼 치자마자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

니지요, 파이프가 소리를 내기까지

는 역시 시간적인 간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경우 합창단

을 지휘하듯이 한 박자의 예비박만 

주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 대체로 

그 음악의 시작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이 전

체적으로 리듬감이나 화성도 명료

하지 않고 어수선한 상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휘자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박을 독일어로는 ‘아인자츠’라

고 하고 영어로는 ‘Prepared Beat-

ing’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박 안에

는 그 음악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

든 암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러니까 음악의 성격 즉 다이내믹

과 템포 그리고 음색과 느낌까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

라 모든 악기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박을 주어야 합

니다. 빠른 템포의 곡은 한 마디 또

는 두 마디 정도 그리고 느린 템포

의 곡은 적어도 두 박자 정도 예비

박을 제시할 때, 앞 서 말한 그 음

악의 성격은 물론 모든 악기가 동

시에 울려 음악이 전체적으로 명료

하고 리듬과 화성도 일치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지휘자의 지휘는 음악보다 앞서 

지휘를 해야 합니다. 

피아노와 찬양대 합창만을 지휘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음악의 시작인 

예비박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음

악이 부분적으로 종지하고 다시 시

작하는 부분마다 지휘자의 지휘가 

먼저 그 다음 전개되는 음악적 변

화와 분위기 등 모든 것을 미리 표

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음악이 진행

되는 동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

지 말고 그 음악의 다이내믹과 극

적인 표현을 한 박자 앞서 표현해

야 합니다. 

실제적인 현장을 살펴보면 교회

당의 크기와 찬양대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찬양

대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당이 크면 클수록 지휘자의 지휘는 

더욱 명료해야 하며 지휘패턴이 단

순할수록 음악적으로 효과적인 결

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

회당의 형편상 또는 미관상 피아노

와 오르간의 위치를 아주 동떨어지

게 배치해두는 경우가 많고 찬양대 

좌석과 오케스트라 위치의 거리가 

먼 경우에 음악을 귀로 듣고 앙상

블을 만든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입

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소

요되고 어쿠스틱이 좋지 않은 환경

에서는 전달에 장애가 있지만 시각

적으로는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모

든 찬양대원들과 연주자들은 지휘

자의 지휘에 의해 음악을 명확하게 

맞추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찬양대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악보를 암기하고 지휘자만 바라보

고 찬양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감

동적인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지

휘자에게 있어 예비박과 음악적인 

변화에 있어 한 박자 전을 지휘하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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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는 남편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다복한 자식 복을 받은 레

아의 4번째 소생입니다. 맏이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정하여,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수그리고 들

어와 할례까지 받으려는 세겜인들을 속이고 도륙해 피를 뿌려 

근동의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냄새를 피웠

다는 죄목으로 못난 세 형들로 인해 유다는 무슨 문제가 터지

면 해결사, 대변인의 역을 하게 됩니다.

고부 다말과의 사건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다말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대를 계승토록 공개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죽이려 드는 형제

들을 막아서서 차라리 지나가던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아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며, 에굽 총리대신이 된 요셉이 

기근에 양식을 구하러 온 저들을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됨

됨이를 시험할 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걸고 책임을 지는 모

습 등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신임을 단단히 얻어내 형제들의 

찬송으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나올 왕의 집안으로 축

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 도무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하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과 행실에 성령 충만의 일치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동행자가 되니 그의 믿음의 인격과 행실이 

뛰어나서 모두의 찬송을 이끌어 내는 성공 인생입니다. 그 얼

마나 시원시원한 주님의 사람인지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

택하고 따르는 자를 높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귀히 사용하

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책임전가 하지 않고 해를 받아 

관제가 될지라도 자기 몸으로 책임을 지는 유다에게서 그의 주

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델을 봅

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것임이요”(마5:9). 진정으로 주님의 평강이 편

만하도록 화평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음식을 만들어 열심히 사람들 먹이는 재미에 

푹 빠져 사람들 가운데 지지고 볶고 평범히 살던 부족한 저를 

부엌에서 끌어내어 이제는 말씀을 요리해 먹이는 말씀의 요리

사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간 만났던 너

무나 다양하고 도무지 어디로 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위해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가운데 

열매로 드리려 내 몸 던져 죽기로 심은 것이 진실이었음을 주

님은 아십니다. 황당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로뎀나

무로 끌어내리는 허무주의 소리를 붙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드

리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퍼주라고 위로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 봐야 믿으니 유다처럼 네 삶을 

희생하는 본을 보임으로 아주 미미한 소수일지라도 헌신을 끌

어내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의 군대들을 키워내라고 주저앉는 제 

손을 붙들어 잡아끄십니다.

힘겹다 억- 소리 나는 제 마음의 신음소리보다 먹 구름위에 

태양같이 하나님은 건재하시니 앞으로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

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자리

를 걷고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영성칼럼

해결사 리더  유다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하고 특별

한 이유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지

구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사람

인 이유는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

이고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을 위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조

론의 기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

에 대한 답은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하나

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창조

를 기초로 40회의 글을 연재하였

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의 목적

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끝으

로 ‘창조론의 기초’ 시리즈를 마치

려고 한다.

성경은 분명하다. 사람은 하나

님의 창조물들 중에 하나지만 다

른 것들과는 격이 다른 창조물이

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유전학

적인 면에서나 생김새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그렇

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

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창조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이 왜 우

리는 다른 어떤 동물들과도 비교

할 수 없는 복합적인 행동들을 하

는지를 설명해준다. 우리는 상상

하고, 전에 결코 보지 않았던 물건

들을 만들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동정심을 보이고, 창조 세계에서 

자기의 역할과 운명을 생각한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우리

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다. 

인류가 반역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그 분 

자신이 죽을 정도로 귀중한 가치

가 있었다.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

프지 않을 존재였다. 하나님은 우

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

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 분에게 전적

인 예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이

유가 어디 있는가?   

사람은 작은 창조자다. 동물들

도 사람들처럼 자기가 살 집을 만

들고 댐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

으신 본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 

뿐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반면에, 

사람은 자기의 상상에 따라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다. 사람은 순전히 지적이고 미적

인 목적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어

떤 일들을 수행하는 유일한 존재

다. 

사람의 몸은 다른 동물들과 마

찬가지로 지구에 있는 물질로 만

들어졌다(창2:7, 19). 심지어 동

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혼

(soul, 히브리어로 네페쉬)이 있고 

영(spirit or breath 히브리어로 루

하흐)도 있다. 그러나 사람만 하나

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창1:27). 

이것이 창조자인 예수님이 사람으

로 오신 이유다.

사람만 어떤 것을 예배할 수 있

는 유일한 존재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마

음속에 우리의 창조자 즉 하늘 아

버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간절

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 

3:8에는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

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산

을 거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

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를 깨뜨려버린 것이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만족감을 얻으

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러나 감

사하게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

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

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인 아담과 하

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에게 복을 주시면서 당신이 창조

하신 지구를 다스릴 사명을 주셨

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지 탐

욕스럽게 그것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관리인의 책임은 다음

과 같은 것들이다: 1)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동시에 인류의 기본 필

요들을 채우도록 환경을 경영하는 

것 2)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실험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

스리지 않는 것 3)생명공학 기술

을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는 사용하지만 ‘수퍼 인간’을 만드

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높아

지기를 바랐던 인류의 처음 두 사

람은 창조자가 금지했던 단 하나

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말았다. 그 

타락한 아담의 형상인 인류는 지

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할 뿐 아니라 진

리도 스스로 결정한다. 그 결과물

들 중에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이 

진화론일 것이다. 

진화론은 하나님과 그의 형상

을 동시에 모독하는 이론으로 모

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열매들은 진화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진화론이 끼친 가장 큰 

해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들 

중의 하나’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모든 삶의 기초인 사람의 정체성

이 왜곡되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동성애, 나체주의, 가정

파괴, 낙태와 생명 경시 현상들, 전

쟁, 인종차별, 포르노, 마약, 자유

주의 신학, 공산주의, 혼전 성관계 

등 무질서한 성 윤리, 무자비함, 무

질서 등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와 생각 속에 진화론이 

들어 있다. 이들이 진화론 폐해의 

전부가 아니다. 

진화론은 복음과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애 버릴 뿐 아니라 하나

님을 악의 근원으로 만든다. 진화 

역사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인간

이 존재하기 이전에 공룡과 다른 

동물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다면, 

그 수많은 죽음과 고통은 인간 존

재 이전에 수억 년 동안 있어왔던 

셈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죽음

과 고통을 사람의 죄와 상관없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

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나 성경

은 하나님이 죽음을 창조하신 것

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의 죄 때

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고(롬5:12) 그 아담의 문제를 해결

하시기 위해 창조자 예수님이 ‘마

지막 아담’(고전15:45)으로 오셨

다고 말한다. 어떤 형태의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날-시대 이론)이든지 

이 결론은 마찬가지다.

진화의 반대는 무엇일까? 대부

분 ‘창조’라고만 단순하게 대답하

고 예수님만 믿으면 별 문제를 제

기하지 않는다. 이미 진화론에 세

뇌되어있거나 압도되어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진화

는 창세기 1장에 기록 된 ‘창조’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는 사

람이 누구인지, 왜 인류가 죄인이 

되어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지, 복음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전도와 선교가 왜 필요한지 등 교

회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인류

의 공통 역사를 부인한다. 진화의 

반대는 성경인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

다. 다른 터전이나 방법은 없다. 성

경대로의 창조 신앙 위에 선 주님

의 몸,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

기를 기대해본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91. 창조론의 기초(41) 가장 특별한 존재 그리고 진화론

진화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들 중 하나’로 바꿔

복음과 교회존재이유 없애고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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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가 지

난달 23일 세월호 참사 관련 선언

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KAPC 제 

38회 총회장과 교단 산하 30개 노

회 총대원 이름으로 작성됐다. 

내용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슬픔 

속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를 호

소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북미주를 비롯한 중남미 전 세

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복

음화를 위해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본 KAPC교단 

산하 600여교회, 30개 노회 총대원 

일동은 조국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석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께 기도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참회와 위로, 각오와 청원의 마음을 

선언한다. 

첫째,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빚어진 참상으로 알아(눅

13:4),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국

민이 통회 자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한다.  둘째, 

세월호 참사를 당해 슬픔과 고통 속

에 잠겨있는 모든 유가족들과 조국 

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 속

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한다.   

셋째, 세월호 참사를 통해 깨닫게 

하신 바, 지금까지의 세속적 성장주

의 목회철학을 회개하며, 건전한 신

학과 성숙한 교회 부흥운동을 통해 

조국과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살려

내고 죄 아래 타락해 가는 현대 사

회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를 계기로 정경종(政經

宗) 비리 유착의 연결고리를 단절

하며 무사 안일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통해 모든 

백성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역 

갈등이 없고, 어느 백성도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행복한 나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선언한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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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알아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낀다. 뜨거

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찬양이 있

고, 근사한 행사와 즐거운 웃음꽃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지 않

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왜 그다지도 

무관심할까? 과연 그래도 될까?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해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숫

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가 실

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

독교라는 종교성에 심취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적 멋에 물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충격적인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

서 전혀 예측 하지도 못하고, 준비

하지도 못한 채 떠나버린 어린 학

생들의 죽음을 대하면서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

지가 무엇일까? 필자의 마음에 도

전을 불러 일으켰던 하나님의 메시

지는 이것이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어린 영

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쪽 가슴

에 담은 채, 또 다른 가슴에서는 사

람들에게 긴박하게 전해주어야 하

는 질문이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

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이 엄

숙한 질문 앞에 모두 한번 진지하

게 생각해볼 수만 있다면 종교생활

과 종교적 겉멋 내느라 인생의 시

간을 낭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음에

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살아날 

궁리만 하고 빠져 나온 세월호 선

실의 어른들 알고 있지 않는가? 그

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화살을 쏘아댔는가? 만약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믿

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 소극적 태

도를 취한다면, 죽어가는 어린 영

혼들을 뒤로한 채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

는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

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

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

게 감상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뒷짐진채 우두커니 서 있기

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슴 없

는 입술의 소리만 장황하게 늘어놓

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 어떤 직분이

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모

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

는가? 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

수를 믿으므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

를 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믿

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

여주는 일을 쉬지 않고 하므로 죽

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은퇴연금은 신경 쓰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묻힐 장지까지 미리 장만을 

다 해놓는데 주님 앞에 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주

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

해본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회서신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빚어진 참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간구”

KAPC 세월호 참사 관련 선언문 발표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

상명 박사)는 제34회 학위수여식

을 7일 오전 10시 가나안교회(담

임 이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박지예 등 

41명이 M.Div, 박무수 목사 등 2명

이 AST 학위, 그리고 박노현 등 4명

이 B.A학위를 받았다. 

학생처장 박충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서남노회장 

이선영 목사가 기도를, 서노회장 김

신 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이병진 

학우가 특송했다. 이어 KPCA 총회

장 노진걸 목사(풀러튼장로교회 담

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마

7:7-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진걸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우

리를 불러 종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능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하나

님을 더욱 의지해서 가는 길에 하나

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

길 바란다.” 

교무처장 구경모 교수의 사회로 

열린 2부 학위수여식은 이상명 총

장이 학위증서 수여를 했으며, 시

상, 격려사, 기념품 증정 등으로 이

어졌다. 

이상명 총장은 격려사에서 “미

주장신대는 하나님일꾼을 양성하

는 학교이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교”라고 운을 뗀 후 “졸업생들은 

복음대로 사는 사역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전하는 사역자, 미주장

신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늘 간직하

고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란다. 또

한 영성과 지성의 날개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나중에 착하고 충

성된 종이란 칭찬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CA(Evangelical Church Alli-

ance 총회장 로버트 트릴 목사) 목

사안수식이 사랑의빛선교교회(담

임 윤대혁 목사)에서 3일 오후 6시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안수식에

서 박상진 전도사(세계선교교회) 

등 18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안수식은 다니엘뉴먼 목사(아주

사퍼시픽대학교 교수)가 환영사를 

했으며, 스캇 리메네거 목사가 ‘중

대한 큰일을 하라’(느6:3)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스캇 목사는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이 있으

며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나

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캇 목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의 일

을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도록 결정

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수식은 로버트 트릴 총회

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총장 송정명 목사) 

제 23회 학위수여식이 7일 오후 1

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

사)에서 열렸다. 이날 최웅섭 선교

사에게 명예선교학 박사를 비롯한 

4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임성진 부총장의 인도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최윤영 학우의 축가, 

송운철 교수 기도, 임성진 부총장의 

학사보고, 학위 수여식과 송정명 총

장의 훈화로 진행됐다. 송정명 총장

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모두

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

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답사를 맡은 최운종 학우는 “중

간에 포기하고픈 마음을 잘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신학공부를 통

해 신학의 균형과 뼈대를 세우게 됐

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

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BASS: 김안나, 민동기, 박정은, 

정종민, 양보경, 우경선, 유민영, 윤

여진, 이복관, 이엘렌, 이예원, 임원

균 △BACC: 김남일, 김수희, 마정

순, 박미영, 박미희, 박은미, 박재웅, 

백소홍, 정경숙, 황요셉 △BAM: 최

정숙 △MAT: 김경희 김광숙 김용

철 김현욱 이선정 △M.Div: 김광

영, 박숙경, 안승태, 우광필, 이성

희, 이황정, 전요한, 정성훈, 정유

나, 조소영, 최상영, 최은종, 황성

일 △MACC: 김샤론, 오진희, 차남

준 △MAM: 이종수, 정미영, 채영

석, 추기호.  

월드미션대학은 1989년 선교신

학대학(학장 임동선 목사)으로 태

동, 1993년 종합대학교로 개편, 월

드미션대학교로 개칭했다. 이후 

2012년 제 2대 총장으로 송정명 목

사가 취임했으며 2013년 ATS로부

터 정회원자격을 받았다.
<이성자 기자>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산하 YNOT 재단(이사장 탐 조 장

로)이 ‘사랑의 도서관’ 5호점을 개

관했다. 

한때의 실수로 범죄의 나락에 빠

져 소년원 시설에 수용돼 있는 LA 

카운티 지역 청소년들의 갱생을 돕

기 위해 한인사회가 추진해 설립된 

‘사랑의 도서관’은 지난 2007년 다

우니 소재 로스 파드리노스 청소년 

구치소를 시작으로 실마 소재 배리 

니돌프 청소년 구치소, 그리고 지난 

2012년 산타클라리타 지역의 여성 

청소년 수감시설인 캠프 스캇과 캠

프 스쿠더 등 3, 4호점이 개관됐으

며 1년6개월 만에 다섯 번째 결실

을 맺게 됐다.

22일 커머스 지역에 위치한 ‘도로

시 커비센터’ 개관식에는 나성영락

교회 김경진 담임목사, YNOT 재단 

탐 조 이사장과 커비센터 마이크 바

렐라 센터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

이 참석했다.

도로시 커비센터는 어릴 적 아동

학대를 당한 뒤 이로 인해 범죄의 

길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갱생

시설로, 청소년들을 위한 권장도서 

500여권이 비치됐다. 특히 센터는 

재단이 마련한 도서관 내 재소자들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

소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를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관식에 앞서 마이크 바렐라 센

터장은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돼있

는 청소년 재소자들의 갱생을 위해 

도서관 및 러닝센터를 마련해준 한

인 커뮤니티에 감사한다”며 “아이

들이 독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생각

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김경진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가 주류사회를 위해 리더

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

으며 앞으로 YNOT재단을 통해 커

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

워 나갈 계획”이라며, “도서관 건립

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

움을 주는지 활용도를 점검하고 활

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A 카운티 21곳의 청소년 구치

소 가운데 현재까지 5곳에 도서관 

및 러닝센터 설립을 완료한 재단은 

재소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이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스텔라 김 사무국장은 “

사랑의 도서관은 청소년 재소자들

의 갱생이 궁극 목적”이라며 “교육

부서와 협의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

램 등 사랑의 도서관 활용도를 높

이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지난 2013년 예장합동과 예장합

신 등에서 교류금지 및 참여금지 결

정이 된 인터콥(대표 최바울)이 최

근 2014 선교캠프를 개최하는 홍

보를 하고 있다.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주제로 선교캠프를 준

비 중인 인터콥은 오는 7월 30일부

터 8월 2일까지 뉴욕 Clavary Ca-

thedral of Praise에서 그리고 8월 6

일부터 9일까지 타코마중앙장로교

회에서 개최한다. 

인터콥 공문에 의하면 이번 캠프

는 어린이, 청소년, 한어권 청년들

과 함께 모든 세대의 집회가 한자리

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 인

터콥은 한국선교협의회(KWMA), 

한국전문인선교회(KAT), 한국미전

도종족입양운동분부(AAP)의 실행

단체로 소개돼있다. 한국세계선교

협의회(KWMA·이영훈 회장) 인터

콥신학지도위원회(신학지도위·성

남용 위원장)의 이단결정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왔다. 

지난 4월 2일 KWMA 최종 보고

서에 의하면 KWMA는 인터콥의 지

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인터콥

선교회의 이단성 문제와 관련한 논

쟁을 종결함으로, 이슬람권과 미전

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에 헌신하

고 있는 인터콥 820여 명의 선교사

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KWMA 교단 및 선교 단체들이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며 

격려해주기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선교캠프는 박신일 목사(밴

쿠버그리이스한인교회), 송병기 목

사(뉴욕목양장로교회), 박성근 목

사(LA한인침례교회)의 추천의 글

이 브로슈어에 실려 배포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도를 받아왔던 인터콥, 그러나 지

도만 받았을 뿐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 교류금지처분까지 받

았던 만큼, 최근 KWMA에서 성실

히 지도를 받고 개선의 여지를 보일 

것인가 주시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 탈피인지 진정

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

점으로 남은 만큼 이단대책협의회

들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전

망된다. 
<박준호 기자>

박지예 등 41명 M.Div 수여 총 46명 졸업

박상진 전도사 등 18명 목사안수

최웅섭 선교사에 명박 등 47명 학위수여

커머스 지역...1년6개월 만에 다섯 번째 결실인터콥 선교캠프 대대적 홍보

제34회 미주장신대 학위수여식

ECA 안수식“중대한 큰일을 하라” 

월드미션대학 제 23회 학위수여식

나성영락교회‘사랑의도서관’또 개관한국 주요교단 교류금지 처분 

제34회 미주장신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단체사

진을 찍고 있다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린 ECA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기

념촬영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 23회 학위수여식에서 송정명총장이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YNOT재단은 커머스시에 위치한 청소년 갱생시설인 도로시 커비센터내에 개관한 사

랑의도서관 5호점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관계자들이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기독뉴스(씨

존, 발행인 문석

진 목사)가 주

최한 3인3색 목

회와 건강세미

나가 지난 5일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

사)에서 열렸다. 

이윤희 박사와 

이순증 목사, 김

춘권 장로 등이 

강사로 초청됐다.

강좌는 먼저 이순증 목사가 “심

장병 및 뇌졸중 검진”에 대해 안내

하며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방의약이라며 최신형 초음파 의료

장비를 갖추고 뇌동맥검사, 심전

도검사 등 7가지 의료서비스에 대

해 소개했다. 

이윤희 박사(약사)는 “혈액으로 

보는 목회와 건강”세미나는 즉석

에서 참석자들의 혈액체취를 통해 

개별적 검사를 실시했다. 이윤희 

박사는 “Love Your Health"라는 

소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기적의 물 수소수 세미나는 김

춘권 장로(루드드수소환원수기 대

표)가 맡아 모든 질병의 주범인 활

성산소에 대해 강의하고 활성산소

를 제거하는 활성수소수를 소개했

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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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모임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모임이 6월 19일(목) 오후 6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동 위원회는 과테말라 정부 남서부 

교육청에 속한 공립초등 700학교 40만 학생들에게 도덕과목에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경교재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교재 1권당 제작비는 50센트.

▲문의: (718)541-0770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
개교 28주년을 맞은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졸업예

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13일(금) 오후 3시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열

린다. 오후 7시에는 미드웨스트 여름축제도 열린다. 

▲문의: (636)327-4645

뉴저지 뿌리깊은교회 예배당 이전
뉴저지 뿌리깊은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지난 1일 주일예배부터 

예배 장소를 이전했다. 새 장소는 리지필드 팍에 있는 First UMC(62 

Cedar St.,)로 예배 시간은 오후 12시30분. 친교 후 오후 2시30분부터 

장년부 성경공부가 있으며 Kids Club은 정오에서 오후 12시 25분까

지 성경공부를 한다.

▲문의: (201)446-4466 

목회자 “Prepare-Enrich” 상담자격훈련 웍샵
목회자를 위한 “Prepare-Enrich”상담 자격 훈련 웍샵이 6월 30일(

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사까지 뉴저지 패밀리터치 사무실에서 열

린다. 강사는 정정숙 박사(패밀리터치 원장). 등록비는 175달러(부부 

50달러 추가, 바인더, DVD 강의세트, 식사 및 간식 포함). 부부가 설문

지 작성을 미리 하기 원하면 35달러가 추가된다. 등록마감은 6월 23일

(월). “Prepare-Enrich”은 상담자나 목회자가 혼전예비커플 및 기혼부

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담하도록 돕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문의: (201)-242-4422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6월 월례예배는 6월 19일(목요

일)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박효성 목사)에서 초청했다. 이번 월례회

는 교회 가까이 공원에서 모이며 우천 시에는 교회당에서 열린다. 당일 

오전 10시까지 156 St. 노던블러바드에서 교회 벤 2대가 출발한다.

▲문의: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3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9일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

사)에서 열렸다. 이날 교협건물 크

로징과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준비 

등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담임) 인도로 기

도 최현준 목사, 말씀 김수태 목사, 

광고 송일권 서기, 축도 송병기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내 육체에 채우노

라”(골1:2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으

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

사는 “사도바울이 변화되지 않는 교

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

지만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

뻐한다’는 고백처럼 우리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한다. 아가페 사랑

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 의를 힘입어 연합의 일을 해나가

자”고 말했다. 

김승희 목사 사회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부활절새벽연합예배와 

성지순례, 체육대회, 교협건물 크로

징, 할렐루야대회에 대한 보고가 있

었다. 김영철 목사는 감사보고에서 

부활절연합예배 헌금 1만9천여 달

러와 각 행사에 따른 재정보고를 했

다.

지난 5일 교협사무실에서 크로징

을 했으며 매매가는 1백30만 달러

로, 브로커비(3만9천 달러)와 변호

사비(6천8백 달러), 주정부 텍스(5

천2백 달러)와 에스크로 모기지(1

만2천 달러), 향후 6개월 건물임대

료(1만8천 달러), 시큐리티 디파짓

(1만8천 달러) 등을 제외한 1백20만

650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회기 10월부터 시작

된 건물매각은 완료됐으며 새 건물 

구입의 과제가 남겨졌다. 

김승희 목사는 “건물을 파는 것은 

39회기가 했고 건물구입은 40회기

에 책임이 주어졌다”며, “김용걸 건

물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

일내 좋은 건물을 구입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풍삼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은 지난 회기에 75교회가 후원했으

나 올해는 90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

다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

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건물크로징 실수령액 1백20만불 
9일 3차 임실행위, 할렐루야대회 90교회 후원목표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장경동 목사초청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

이 기념촬영 했다.

제 4회 청교도가정사역원 세미나에서 유경옥 전도사가 강의하고 있다. 

3인3색 목회와 건강세미나에서 이순증 목사가 “심장

병 및 뇌졸중 검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4회 청교도가정사역 세미나 “

분노조절과 부부대화법” 멘토링이 

청교도가정사역원(원장 유경옥 전

도사) 주최로 패밀리터치(원장 정

정숙 박사) 뉴욕사무실에서 지난

달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렸다. 

한 주에 3회씩 총 6회 세션으로 첫 

주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둘째 주

는 목회자 및 가정사역자를 대상

으로 열려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

켰다. 

이번 세미나는 크리스천을 위한 

전문 가정사역으로서 가정은 ‘최일

선의 영적전쟁터’라는 전제 하에 

갈5: 13-26 키워드가 제시됐다.

강사 유경옥 전도사는 5단계의 

발달과정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며 되풀이 될 때마

다 좌절이나 억압, 방임을 경험했

을 때 형성되는 성격유형을 단계마

다 2가지의 다른 성격이 나타남을 

전제로 각각 같은 단계에서 좌절을 

겪어 반대로 형성된 사람끼리 보상

을 받고자 배우자로 끌리게 된다는 

것과 결혼 후 실망하게 되는 배경

을 설정했다.  

두 번째는 배우자는 서로의 치유

자 입장에서 상처를 어루만지되 궁

극적으로 인간의 한계로 인해 ‘그 

사람’이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없

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회상의 벤치에 앉아 

추억 속에서 첫사랑 회복 체험하

기이며 네 번째는 분노의 메커니즘

과 자신의 분노 다스리기, 타인의 

나에 대한 분노 대처하기, 분노 다

스리기에 좋은 성경말씀들, 청교도 

예배를 해법으로 들어 교회 공예

배, 아버지가 주도하는 가정예배, 

부부 예배, 개인예배를 권했다. 5단

계는 좌절의 재구조화를 통해 자신

의 감정과 심연의 두려움이 무엇이

었는가 살펴 배우자에게 긍정적이

고도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

(Behavior Change Requests)하는 

언어법을 익히게 했다. 

마지막에는 3개의 몰약병, 즉 하

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BCR, 배

우자가 나에게 원하는 BCR,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BCR을 각각 적

어 옥합에 붓고 예수님의 발 앞으

로 가져와 붓는 상징적 행동을 통

해 747방법(눅7:47)인 은혜에 감

사해 결단을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

도록 독려했다. 

한편 유경옥 전도사는 오는 14

일(토)에는 뉴욕 업스테이트 소재 

The Old Dutch Church of Sleepy 

Hollow와 은혜와사랑교회(담임 최

기성 목사)에서 열리는 청교도복

음연구회(회장 김필식 목사) 주최 

‘청교도와 설교’ 세미나에서 ‘청교

도 설교와 풀핏 인테리어’라는 제

목으로 강의한다.  

연락처:(917) 399-6754
<정리: 유원정 기자> 

분노조절과 부부대화법 멘토링
제 4회 청교도가정사역 세미나, 강사 유경옥 전도사

기독뉴스, 3인3색 목회와 건강세미나

뉴욕교협 3차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

로)가 주최한 장경동 목사초청 조

찬기도회가 지난 4일 플러싱 금강

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장경동 목사

는 “존경”(살전5:23)이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전했다.

기도회는 김영호 장로 사회로 기

도 황규복 장로, 성경봉독 이계훈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장경동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경동 목사는 “한국은 지난 61년

간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살고 있지

만 행복지수가 약하다. 말도 생(살

리는)감이 아닌 사(죽이는)감이 많

다. 또 존경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

나 존경받는 사람보다 존경하는 사

람이 많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

하다. 부모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

하는 사랑하는 것처럼, 선생님, 담

임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

다. 노인들은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

에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배 쟁탈 간증출

전대회를 열겠다. 여러분은 무슨 간

증을 가지고 출전하겠느냐? 명예로

운 간증을 남기는 장로님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기도는 이주익 장로

가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해, 손

성대 장로가 장로성가단 정기연주

회를 위해, 이보춘 장로가 다민족선

교대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헌금기

도 김재열 목사의 헌금기도와 정권

식 회장의 인사가 있은 후 김주열 

장로의 광고, 장경동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장경동 목사초청 조찬기도회

“명예로운 간증을 남기라”



KYVC(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

터·Korean Youth Vision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대표 김영

길 목사)가 오는 15일(주) 오후 6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

사)에서 있을 ‘청소년 장학기금 마

련’을 위한 제2회 자녀사랑찬양제

를 개최한다.

지난 6일 JJ그랜드 호텔에서 가

진 기자회견에서 대표 김영길 목사

는 “KYVC가 횟수로 7년째를 맞고 

있다.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청

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음악이

라는 문화적 도구를 가지고 작년부

터 ‘자녀사랑 찬양제’를 해오고 있

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문화와 세대

를 초월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소외되고 있다.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낳은 자식을 사

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품고 기도

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줄 때 

우리의 미래, 미래의 미국이민역사

가 보다 밝아질 것이다”라고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찬양제의 특징은 장학제도

에 있다. 기존 장학금과 달리 악기

를 지급하게 되며 이번에는 바이올

린으로 정해졌다. 주최 측은 “현금

으로 지급했을 때 실제 장학금의 용

도로 사용되는지가 의문이나, 악기

지급은 음악도들에게 악기 비용을 

제외시켜줄 뿐만 아니라, 원할 경우 

음악교육교사와 연결시켜 음악인

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

해서”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앞으로 다양한 악기를 

수상자에게 지급하며, 수상자들이 

KYVC를 통해 음악인이 되기 원하

면 그에 맞는 음악교사와 연결시켜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힙합이나 

비보이 등 댄스를 배우고자 하는 학

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KYVC는 학교 KYVC Club 생

성, 학교 Christian Club 협력, 교회 

Youth Group 지도자 네트워크 등

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12명의 모닝스타 합창단원이 모집

돼 이번 공연에 설 예정이다. 이밖

에 모닝스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

고, 올 11월에는 12세의 자폐아동 

크리스토퍼 듀풀리를 초청, 청소년

을 위한 ‘드림빅콘서트’를 열예정이

다. 자세한 것은 (714)904-6298로 

문의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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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한인교회 ‘서머 콘서트’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GMI 유스오케스트는 6월 21일(

토) 오후 7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Summer Concert’(지휘 정승재)를 

개최한다. 50여명으로 구성된 GMI 이번 콘서트는 ‘디즈니랜드 메들

리, 스타워즈, Pirates of the Caribbean’ 등 다양한 영화음악을 준비

했다. 입장료 무료. 자세한 내용은 www.gmiorchestra.com에서 볼 

수 있다. 

▲문의: 714-318-2085 / gmiorchestra@gmail.com

  

구세군나성교회 어린이 위한 데이캠프 열어
올림픽과 후버에 소재한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여름

방학을 맞아 7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데이캠프를 실시한다. 본 데이

캠프에서는 학교공부는 물론 트럼펫, 피아노, 키보드, 보컬 등 음악과 

악기를 손쉽게 가르치며 매주 금요일마다 야외학습도 준비된다. 이 

캠프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음악전공청년 6명이 방문한다. 참가 자격

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집중교육을 위해 선착순으로 마감. 소정

의 수업료가 책정된다. 

▲문의: (213)480-0714, 703-1621  

은혜와평강교회 설립30주년 기념 감사축제 
은혜와평강교회(담임 곽덕근 목사)는 6월 20일(금)부터 22일(주)까

지 설립 30주년기념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감

사축제는 20일 선교의 밤/강사 문영명 목사, 21일 찬양의 밤, 22일 설

립30주년 감사예배 및 축제로 진행되며 찬양의 밤에는 남가주장로성

가중창단의 중창과 지휘자 김원재 장로의 독창이 특별출연한다. 교회 

홈페이지 www.gracepeace.org에서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문의: 

생명의전화 창립16주년 기념감사예배 
생명의전화(대표 박다윗 목사) 창립 16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

식이 14일(토)오후 5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개

최된다. 

▲문의:(213)480-0691

west
서부교계 게시판장학금 대신 악기 지급, 음악인 키운다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가 주최한 제2회 미주 청소년 효글

짓기 그림 공모 전 축하공연 & 시

상식이 7일 오전10시 훌러튼 장로

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려 

효글짓기 20명, 그림 46명 등 총 66

명에게 시상했다. 

김홍권 목사와 박미희 목사 사회

로 시작된 시상식은 남승우 목사 개

회기도, 김영찬 목사 개회사와 인사

말씀에 이어 차세대연구소 소장 송

규식 목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시상을 축하하는 축하공연에는 

CTS어린이합창단의 합창과 서미

현 양의 풀룻 연주에 이어 그림 심

사위원장 다니엘윤의 심사평에 이

어 시상식을 열고 그림부분에 브리

스길라신, 글짓기 부분에 에스더유

에게 대상을 수상했다. 효글짓기 시

상에 앞서 Seed of Worship 어린

이 뮤직 댄싱팀의 경쾌한 댄싱으로 

축하의 열기를 더했으며 글짓기 심

사위원장 임영호 목사의 심사평이 

있었다.

김영찬 목사는 “이번 행사에 많

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고무적이었다. 이번 공

모전 통해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 찾

고 가정의 행복의 중심에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서 미래를 이끌

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

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민승기 목사(OC

교협 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

편 효사랑선교회는 2015년에는 참

여도를 높이기 위해 9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그림부분 △대상: 브리스길라 신

(6th Grade) △최우수상: 조엔 김, 

조셉 한 △우수상: 세라 존스, 다니

엘 김, 신재원 △특별상: 이사랑, 벨

리사 김, 제인 이, 에린 김, 다니엘 

김, 쉐리 심, 티모시 한, 케일린 경, 

로빈 리, 김지훈 △장려상: 엘빈 이 

등 30명 

글짓기부분 △대상: 에스터유

(12th Grade) △최우수상: 혜나 서, 

쉐린 심 △우수상: 알렉스 조, 황시

준, 조수아 오, 멜로디 윤 △특별상: 

에밀리 문, 신준영, 제이콥 유, 켈빈 

박, 엘리슨 민 △장려상: 제이드 한 

등 8명 △주하원의원 상: 26명.
<박준호 기자>

거리문화사역단체 텐트(대표 다

니엘방 목사)가 6월에 2회 공연을 

갖는다. ‘2014 젊음의 콘서트 파트

1-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연은 14일(토) 오후 8시

에 열리며, 28일(토) 오후 8시에는 

‘2014 젊음의 콘서트 파트2’로 공연

장소인 가주영어학교(639 S. New 

Hampshire Ave., LA, CA 90005) 

주차장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2014 젊음의 콘서트 파트1’은 찬

양사역자이자 방송인인 김성아 전

도사, 한국에서 난타와 모듬북 공

연을 펼친바있는 ‘모듬북 공연팀 

재밌는 이씨네’, 보이소프라노 다

니엘 김, 헤이필드 청소년 오케스

트라(지휘 김용재)가 출연해 초여

름밤 한인타운 한복판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 

그리고 2주후에 열리는 ‘2014 젊

음의 콘서트 파트2’는 팝과 재즈 

등 현대음악 분위기. CCM가수 최

윤영,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교수

이자 색소폰연주자 켈빈 박, 차세대 

크리스천 보컬리스트 엘리스 신, 재

즈피아노 연주자 윤국형 씨가 주축

을 이룬 조셉윤 밴드가 출연하며, 

드라마 시크릿가든 OST ‘You are 

my everything’과 드라마 신들의 

만찬 OST ‘사랑하고 있는데’를 부

른 가수 정하윤 자매의 출연이 예

정돼있다. 

크리스천들이 문화라는 코드로 

유흥에 젖어있는 한인 타운 한복판

을 정화시키며 하나님과 만남의 다

리역할을 감당하는 텐트는 지난 4

월 ‘더 클래식’이란 주제로 크리스

천 성악가들과 함께 공연을 했으

며, 지난 5월에는 중견 찬양사역자

들과 함께 장애인선교단체인 ‘사랑

의선교회’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

한 바 있다.

▲문의: (213)223-7623, the-

tentusa@gmail.com
<박준호 기자>

LA 카운티정신건강국이 매년 실

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과 영성” 컨

퍼런스가 29일 오전 7시30분부터 5

시까지 LA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

다. 이번 제13차 컨퍼런스의 주제

는 “The Year of Transformation”

로, 그동안 정신건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온 LA 카

운티 정신건강국이 올해는 실제적

으로 정신건강의 인식과 예방운동

의 변혁운동을 일으키는 위한 것

이다. 

이날 행사의 사회자는 LA카운

티 정신건강국 Edward Vidaurri 

지역국장이 맡았다. 이날 Martin I. 

Southhard 국장은 환영사에서 “올

해는 변혁의 해, 열매 맺는 해가 되

자”며,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약

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

다.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장애

라는 이슈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하

기 위해서다. 이제는 정신질병을 가

진 사람들, 중독자들에게 단순히 거

처를 마련해주는 일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연결

돼 더불어 살아가는 시스템이 마련

돼야 한다.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회적인 결과

물을 도출해내자”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조연설자 Luke 

Dysinger 박사(USC교수)는 “의학

적 전망에서 바라본 기독교 영성 

수행방법들”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8개 웍샵이 

진행됐으며 강의실은 자리가 모자

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오후 기조 연설자는 아동과가정권

리옹호국의 Oscar Wright 박사로, 

“영적 우울증의 고리를 끊자”는 주

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삶의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영적 우울이다. 우울증은 영적인 문

제다. 영적 우울증의 순환구조는 1)

실망 2)의욕 상실 3)포기 4)파괴 순

이다. 영성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

이다. 영적 부흥이 있는 나라에서

는 정신건강 치유도 빠르게 진행된

다. 또 가족 친지 등 서포터 그룹이 

형성돼 있으면 치유가 더 빠르다”

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의회

(KCCD, 회장 임혜빈)는 지난 19일

에서 21일 사이에 워싱턴DC에서 

열렸던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연

안제도 국가의 기독교지도자 제 7 

회 Lighting the Community 전국

대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3일 

KCCD 사무실에서 가졌다. 

임혜빈 회장은 “백악관 초청으로 

방문해 각 부처의 대표자들과 만나 

인신매매, 이민개혁, 정신건강 등 아

태계 주요 안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

들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며 “150

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

역 사회의 발전 방안 브리핑과 협

력 증대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KCCD 이사장 박종대 목사는 “백

악관 브리핑에 아시안 크리스천 리

더가 초대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

음”이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된 만큼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역개발을 위

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엔 임혜빈 회장, 박

종대 이사장들과 청년리더들이 참

가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전 총회장을 역임하고 한평생 목회

에 헌신해온 김용천 목사가 10일 오

전 7시30분 노환으로 헌팅턴양로병

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김용천 목사는 지난 2008년 소

천 한 김충일 목사의 부친이며 유족

으로는 김순실(88세) 사모와 고 김

충일 목사 자녀들과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딸 김혜신 권사 가

족이 있다. 

고 김용천 목사의 장례는 총회장

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로즈힐 공원

묘지에 안장된다. 장례예배 일정: 

입관예배 12일(목) 저녁 7시, 발인

예배 13일(금) 오전 10시에 한국장

의사. 하관

예배 오전 

11시 30분 

로즈힐공

원묘지. 

▲문의: (213)254-8165, 481-

2779 남가주든든한교회

그림 대상-브리스길라신, 글짓기 대상-에스더 유 

 ‘2014 젊음의 콘서트’ 14일, 28일 2회 

‘The Year of Transformation’주제

제7회 Lighting the Community 전국대회 

제2회 미주청소년 효글짓기/그림 공모전 시상식

거리문화사역단체 텐트 6월 공연
제13회 LA카운티‘정신건강과 영성’연례컨퍼런스 

KCCD, 아-태 지도자 결과보고

김용천 목사 소천 

KYVC가 주최하는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

에 대한 기자회견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제2회 미주 청소년 효글짓기 그림 공모 전 축하공연 & 시상식에서 참가자

들이 행사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13회 LA 카운티 ‘정신건강과 영성’ 연례 컨퍼런스가 LA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CCD가 참여한 제7회 Lighting the Community 전국대회 in Washington 

D.C에 대한 결과보고를 임혜빈회장이 하고 있다

KYVC 주최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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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성수 봉사·헌금생활 충

실=국민일보가 5일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자 17

명 중 7명(41%)이 크리스천이었

다. 

대표적 크리스천은 남경필(경

기도지사) 원희룡(제주특별자치

도지사) 당선자다. 남 당선자는 

30년 전부터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교회 고명진 담

임목사는 “당선자가 주일 2부 찬

양대와 3부 새가족 안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철저한 주일성

수, 봉사, 헌금생활로 장로 후보 1

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당선자의 어머니는 권사

님이고 아내도 성령체험을 한 독

실한 집사”라면서 “당선자는 명목

상이 아닌 신실한 교인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 앞에 크리스천 지도

자로서 좋은 모델을 보여줄 것”이

라고 기대했다. 

원 당선자도 제주중문교회에 출

석하고 있다. 오공익 담임목사는 

“당선자의 부친은 50년간 교회와 

목회자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원

응두 원로장로로 매일 새벽제단

을 쌓고 있다”면서 “당선자는 협

동안수집사이며, 친형은 예장통

합 교단의 목회자”라고 밝혔다. 오 

목사는 “당선자가 제주를 하나님

의 마음으로 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

했다.

울산시장에 선출된 김기현 당

선자는 울산대암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배광식 담임목사는 “김 당선

자는 5년 전 장로로 세워졌으며 

교회 안내, 청소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도 서울 순복음노원교회(

유재필 목사)에서 안수집사 직분

을 받았으며, 조만간 대구지역 교

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자는 

전주 바울성결교회(원팔연 목사)

에 출석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7년 전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는

데 8년간 전주시장을 맡으면서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말

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 측은 

“당선자는 전남 영광중앙교회 집

사로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하고 있

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자 측은 “당선자가 교회를 정

해놓고 다니지는 않지만 기독교

인이 맞다”고 말했다. 

◇구역강사부터 재정부장까지 

봉사=크리스천 교육감 당선자는 

17명 중 8명(47%)이며, 목회자도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

는 성공회 사제이자 신학자다. 그

는 1977년 대한성공회 서울대성

당 주임사제를 시작으로 한국기

독교봉사회 회장, 한국기독교학

생총연맹 이사장, 전국신학대학협

의회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과선교위원회 위원장, 샬롬의

집(외국인 노동자 쉼터) 사목 등을 

역임했다. 이 당선자는 ‘한국성공

회사개관’ ‘현대신학개관’ 등도 저

술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자는 대

전 한몸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

다. 정구보 담임목사는 “1992년부

터 당선자가 교회에 출석했는데 ‘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실천하

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

신다’는 실천적 신앙을 갖고 있는 

집사”라며 “교회에서 식당청소와 

배식 등 눈에 띄지 않는 일을 주로 

찾아서 하고 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익산 바울교회 장로다. 박운암 담

임목사는 “당선자는 2006년 교회 

개척 멤버로 성가대와 구역강사

는 물론 재정부장까지 충성스럽

게 감당하고 있다”면서 “주일 오

후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성실하

게 지키는 철저한 신본주의자로 

기도대장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

았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자는 중

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기독교 동

아리를 지도하며 학생들에게 직

접 성경을 가르쳤던 크리스천이

다. 장 당선자의 여동생 2명은 해

외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당선자는 천안 하늘중앙감리교회

(유영완 목사), 이청연 인천교육

감 당선자는 인천 만수감리교회(

성요한 목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

육감 당선자 측 관계자도 각각 “

우리 당선자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통일을 준비하는 초교파 기도모

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지난 6

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

회에서 ‘2014 쥬빌리 코리아 기도큰

모임 인터내셔널’ 대회를 열고 한반

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

했다. ‘교회가 살리는 통일’을 주제로 

열린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탈북 성

도와 통일선교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홍준 원로목사(부산호산나교

회)는 아모스 5장 6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북한을 지배하는 어둠

의 세력에 대항하려면 정치·군사적 

전략보다 먼저 한국을 뒤덮을 성령

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어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로 국민

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실정이

며 통일한국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

이 시험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자칫 한국교회가 아모스 시

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저앉을 수

도 있다”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소명을 회복하며 기

독청년들과 탈북청소년들을 사역자

로 세워 그들이 고향 땅을 새롭게 하

겠다는 벅찬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

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개인과 교회의 회개 

및 회복’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

권’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와 통일한

국’을 위해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이

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시대적 사명

인 복음적 통일을 위해 국내외 교회

가 힘을 합쳐 민족의 중보자가 되도

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도회에는 미국 폴란드 호주 일

본 등 해외 교회 목회자들도 함께했

다. 미국 시카고 쥬빌리 운영위원장 

명병현 목사(스코키한인장로교회)

는 “기도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

정을 공유하고, 기도 네트워크도 탄

탄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효과적인 통일운동을 벌일 계획”이

라고 말했다. 폴란드 바르샤바 쥬빌

리 대표 김헌종 목사(바르샤바한인

교회)는 “기도야말로 저항 없이 서로

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을 위한 도

구”라고 말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에는 서울

과 부산, 시카고, 시드니, 파리 등 국

내외 23개 지역의 교회와 국제옥수

수재단, 북한교회연구원 등 통일 관

련 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 국 기 독 교 스 포 츠 총 연 합 회

(CCSK)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가운

데 크리스천 선수는 모두 12명이다. 

대표선수 2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다. 

크리스천 선수들은 지난 8일 미

국 마이애미 전지훈련장 인근 교회

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11일 브라

질 이과수 베이스캠프 입성에 앞서 

틈틈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컨디

션을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천 선수들은 다양한 포지

션에서 활약한다. 골키퍼(GK) 정성

룡을 비롯해 수비수(DF) 곽태휘 김

창수 박주호 윤석영, 미드필더(MF) 

기성용 박종우 손흥민 하대성, 공격

수(FW) 김신욱 박주영 이근호 등이 

크리스천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코

칭스태프 중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김태영 

코치가 크리스천이다. 

김신욱(울산현대) 선수는 전도를 

많이 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윤

석영(영국 QPR) 선수는 필리핀에 

유학 갔다 돌아온 누나로부터 복음

을 전해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

했다. 이근호(상주 상무피닉스) 선

수는 3년 전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생

활을 하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에서 독도세리머니를 했던 박종우(

중국 광저우푸리)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어려

운 일이 생길 때마다 통성기도로 주

님의 뜻을 구한다. 

기성용(영국 스완지시티) 선수는 

스포츠선교사를 자처할 정도로 신

앙심이 깊다. 골을 넣고 무릎을 꿇

고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하곤 했던 

그는 지난해 7월 역시 독실한 크리

스천인 탤런트 한혜진과 백년가약

을 맺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신화의 주인공인 정성룡 선수

도 경기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한

다. 박주영(영국 아스널) 선수는 골

을 넣을 때마다 하는 특유의 기도세

리머니가 트레이드마크처럼 됐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무(고

양HiFC 감독) 목사는 “축구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라며 “믿

음을 갖고 뛰는 선수들을 보면 대견

하다. 후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

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8강 진출이 목

표다. 2002년 홈에서 4강 신화를 달

성했지만 원정에서 8강에 진출한 

팀은 아직 아시아에 없다. 한국 국

가대표팀의 월드컵 출전 전적은 5

승8무15패로, 이것만 본다면 8강 진

출은 쉽지 않은 목표다. 게다가 조

국을 대표해 발탁된 국가대표 선수

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을 갖는

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에게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김강남 TBS 축구해설위원은 “크

리스천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을 통

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월

호 참사로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에

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CCSK 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로 시작하는 창

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들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은 5일 6·4지방선

거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국민

이 여야 모두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

는 동시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선

거였다”고 밝혔다. 

또 “선거결과에서 국민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것은 선

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민주주

의의 힘을 확인하는 화합의 장이라

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논평에서 “앞

으로 우리 교육의 향방이 좌편향되

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에 당

선된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념에 치

우치지 말고 올바른 교육 구현에 힘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

이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를 발전시킨다

는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

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소속 

교회 주소록을 단독 입수했다. 하나

님의교회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성전, 구원파와 함께 한국교회에 피

해를 주는 ‘빅3 이단’ 중 하나로 안상

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

으며 부녀자들을 집중 공략하는 집

단이다.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탈퇴자 

모임인 시오니즘으로부터 9일 입수

한 주소록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는 전국에 207개 교회를 갖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개, 부산 대구 대

전 각 12개, 인천 11개, 광주 6개, 울

산 5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 39개, 경북 17개, 충남 9개, 강

원 5개, 제주 1개 등 전국적으로 분

포돼 있다.

광역시를 제외하고 교회가 제일 

많은 지역은 본부가 있는 경기도 성

남(9개)이었으며, 충북 청주(5개), 

전북 전주(5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주소록에 있는 서울 A교회, 인천 B

교회, 경기도 남양주 C교회 등은 과

거 정통교단 건물이었지만 교회 이

전을 하면서 하나님의교회에 매각

된 것이다. 

현재 하나님의교회는 홈페이지에 

전국 교회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몇

몇 교회 건물 외관만 표시해 놓은 상

태다. 지역별 연합회도 운영하고 있

지만 클릭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본부 주소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

성남분당우체국 사서함 119호’라고

만 써 놨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에서 ‘하나님의교회’로 검색해 봤지

만 일부 교회만 나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A씨(44)는 

“하나님의교회가 주소 공개를 꺼리

는 결정적 이유는 가출, 아동학대, 

이혼 등 피해를 입은 남편과 가족들

의 1인 시위와 항의를 막기 위해서

이다”라며 “이렇듯 은밀한 조직 운

영은 사이비 종교집단의 공통적 특

징”이라고 지적했다. 

시오니즘 강근병 대표도 “하나님

의교회는 안상홍·장길자 교주에 대

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 은밀한 포교

를 펼치기 위해 주소는 물론 전화번

호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1999

년에는 교회 간판조차 없었다. 현재 

230여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지역교

회가 힘을 합해 하나님의교회 앞 1

인 시위만 제대로 해도 반사회적 종

교집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의교회측은 주소를 공개하

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본보 기

자의 질문에 “관계자를 통해서 답변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하나님의교회는 “국내에 400개 교

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주소록은 미션라이

프(kmib.co.kr/mission)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자 44%가 기독인 쥬빌리 코리아 기도큰모임 인터내셔널 대회 성료

CCSK 발표, 기성용·손흥민…전지훈련장 인근교회서 예배 

한교연·교회언론회 6·4지방선거 결과 성명

국민일보, “본부 주소도 공개 안한다” 

“한반도 통일 원동력은 한국 뒤덮을 성령의 역사”

브라질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중 크리스천 절반 넘어

“국민의 표심은 준엄한 질책과 변화·개혁 요구”

‘하나님의교회’ 주소록 단독입수

단체장, 17명 중 7명으로 41% 교육감은 8명으로 47% 기록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자 34명 중 15명(44%)이 크리스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

의 20%로 추산되는 한국 개신교인 비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지역 목회자들은 당선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행정 및 교육 정책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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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대할 자세를 갖추어야

나는 한 흑인을 만났다. 그는 믿는 사람이다. 전에 마약을 팔던 

사람으로 이제 믿고는 그런 일이 안된줄 알고 남의 집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고되게 일하면

서도 그가 버는 것은 몇십분의 일도 못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 가

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를 만나 그 삶의 전환을 칭찬하면서 같이 악

수를 나눴다. 두 번째 만났다. 내게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 한평생 

주의 일을 하였다는데 그는 내게 한평생 어떤 환상을 보았으며 어

떤 신비한 체험을 묻는다. 흔히 많은 사람은 육각에 감촉되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보았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을 원하며 또 

비슷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을 때 침소봉대하여 나는 

이런 것을 꿈에 보았다 들었다 등의 소위 간증이라 하면 이를 동

경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소원하여 갈망하기도 

함을 많이 보았다. 이런데서 신앙상 보탬은 되지 못하고 꼬리를 물

어 와전도 되어 엉뚱한 사람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의 말을 듣고자 

모이기도 하고 그 자신이 또 안수기도를 한다느니 실로 정상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을 많이 보았다. 나는 이번 그 흑인과 

대화 중에 더욱 목사로서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 들려줄 것이 있어

야 함을 깊이 다시 느꼈다. 이번에 나는 신구약 성경에 여러모로 

우리에게 보이신 교훈에 살면 거기 다 있다는 말을 들려주고 거리

에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였다. 그는 기쁘고 감사함이 가득하였

다.

주님 당시에도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요14:8) 주님의 제자도 이런 소원을 주님께 드리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소원을 찾아야 또 거기 다 있는데 

말씀 외에 다시 무엇을 보고 들으려 한다는 말일까? 그러기에 목

사는 언제나 경성하여 한구절의 성경을 권위있게 전달하는 일이 

우선적 일이다. 저들이 이런 소원을 제시하기 전에 내 교인들에게 

성경에 배부르게 흐뭇하게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야 한다. 내 교인

이 아니요 외국인이요 외국에서 잠깐 만난 이에게 내가 그의 목사

가 아니니 그런 소욕을 말씀으로 채워준 것은 못되나 성경말씀 뿐

이라 하며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그는 흐뭇해함을 느낀 바

이다. 주님 빌립과 대화중에 깊이 찌르신 말씀은 “나를 본자는 아

버지를 보았거늘”(요14:9).

성경을 보는 자는, 믿는 자는 거기 보고 듣는 말씀에 그 소욕에 

만족을 주고도 남는다. “영을 대할 자세를 갖추어야”의 문제를 이

렇게 표현한 것은 언제나 성경 단구를 많이 외우면서 어떤 이의 

그 소원에 따라 권위 있는 말씀을 줄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깊이 감

명을 받는 것을 본다. 어떤 영을 대할지 모른다. 그 영에게 만족 줄 

말씀이 내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내가 중국에서 있을 때 철도청 

요직에 있던 나이 많은 원로이던 분이 거의 임종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말씀을 드리면서, 심판을 면할 길이 있음이라 이미 나 위

하여 심판 받아 주신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면합니다 했더니 이 

말씀이 유식한 이 노인에게 받아졌다. 심판을 면하는 그 도리는 고

맙습니다만 나는 이제 회생불능의 경지에 있으니 언제 일어나 믿

겠습니까 하기에 朝聞道(조문도)면 夕死(석사)라도 可矣(가의)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하였느니

라”(행2:21) 말씀을 다시 드리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러면 저도 

믿겠습니다, 주님을 찾았다. 주님께서 다시 “내가 아버지 안에 있

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14:11) 주님께서 행사는 그 일이

라 지적하신 그 일은 속죄 구령의 일이시다. 성육신하여 사람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대신 자신이 심판 받으시고 죽으심이라 이 

일을 믿으라 하심이다. 성경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심이다. 성경을 

항상 갖추어 가지고 있다가 영들의 소원에 부응한 성구로 그들의 

소욕을 채워주어야 함을 깊이 느꼈다.
<1999년, 3권>

방지일 칼럼 (43)

“본대로 들은 대로”

선교는 하나님의 킹덤을 향한 

사탄과의 영적전쟁이다. 이 전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있어야 한다. 군사는 많을수록 

좋다. 훈련될수록 좋다. 무장할

수록 좋다. 조직화될수록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군사들을 훈련

하여 전진배치 할 것인가? 세상

만사 어디에나 질서와 단계가 있

다. 일반적으로 “시작-가속-전

력-매듭”이라는 과정이다. 이것

을 소설로 말하면 기(起)승(承)

전(轉))결(結)이다. 선교도 하나

의 패턴이 있다.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ship), 

참가(Participant)라는 4P원리이

다. 이것은 현대선교의 대표 격

인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역내용을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

다. 이에 우리의 선교도 출구를 

생각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개척(Pioneer) 단계

이는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때

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여

야 한다. 이 단계는 건축물의 기

초공사를 하는 때와 같다.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큰 빌딩

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기초공

사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이기에 겉으로 표시가 안난다. 

이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 과

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건너뛴다. 

그들은 통역을 써서라도 속히 가

시적 사역을 나타내기 원한다. 

준비도 안 되는데 판을 벌리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된다. 

그간 한국선교는 1단계에서 

많은 오류를 범해왔다. 사역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개척 단계에서는 

언어습득과 문화적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사역을 위

한 수단이면서 또한 그 자체가 

사역이다. 선교사는 이 기초 위

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

을 관계해야 한다. 멀리 내다보

고 성령께서 인도해주신 대상인

지를 분간해야 한다. 이것은 정

보적 만남에서 시작되어 인격적 

만남으로 발전되고 영적만남으

로 승화된다.

 

양육(Parent) 단계

이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다. 

이때는 무엇보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속담에 “아기를 낳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지만 아기를 키우는 일은 가장 

힘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복

음 선포에 의한 영혼구원은 순간

이지만 제자양육은 상당한 시간

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일

꾼양성은 결코 한, 두 사람에 의

해 될 수가 없다. 공수부대 요원

을 생각해보라. 특수요원 훈련을 

위해서 여러 전문교관들이 관여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제자양육은 

행여 다른 사람이 내 양을 체 갈

까 염려하여 지체들을 자기 울타

리 속에 가두어두는 경향이 있

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학교

도 안보내고 자기 품속에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

한 소심증은 하나님의 킹덤을 바

라보지 못한 연고이다. 고로 양

육단계에서 목자는 일만 스승이 

할 수 없는 참된 영적부모 역할

을 하되 또 한편으로 양들을 일

만 스승에게로 내어놓아 다양한 

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 양(羊)이 아니고 

내(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협력(Partner) 단계

이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

에서부터 시작된다. 설사 부모가 

낳고 키웠다 할지라도 이제 자녀

가 성년이 되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을 해야 한

다. 이때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동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같이 상의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능

한 현지인에게 여러 기회를 주며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도함이 바

르다. 

때로는 현지인 사역자가 미덥

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

라도 선교사는 관성적으로 그들

을 판단하면 안된다. 항상 프로

다운 태도로 그들의 허물을 용납

하며 격려해야 한다. 사람은 실

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일취월장(日就月將)한다.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추

어야 한다. 매사에 현지 사역자

를 세우는 차원에서 코치하면 뒤

탈이 없다. 그렇지 아니할 때 그

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여차

하면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참가(Participant) 단계

이는 때가 차고 현지인 동역자

가 어느 정도 자립 가능성이 있

을 때 선교사는 사역을 위임하고 

일선에서 빠져주는 것이다. 비록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마음으

로 사역권을 현지인에게 내어주

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가

야 한다. 옥이야 금이야 키운 딸

을 출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매우 서운하

고 가슴이 아프다 할지라도 분가

해 줌이 그녀의 장래를 보장해주

는 것이 된다. 선교사역도 마찬

가지이다. 비록 정들고 영원토록 

같이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역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이후 선교사는 

애정 어린 사역지에서 시공간적

으로 떨어지고 실제적 결정권이 

없다 할지라도 멀리서 현지 사역

자를 지켜보며 기도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의 

동역관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멘

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참가단계는 이론처럼 그렇

게 간단치 않다. 자칫하면 서로

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임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가? 헤게모니

(hegemony)의 싸움은 사탄의 

노림수다. 진정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킹덤을 사모하지 않는 한 

인간 욕망의 패권적 갈등은 끝이 

없을 것이다.

 

맺는 말

선교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의 킹덤(Kingdom)

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헌데 선

교사가 한 곳에 정착하여 피선교

지 사람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자

기를 의존하며 돕는 역할만을 하

도록 안배하기 쉽다. 그것은 또 

다른 양태의 바벨탑이다. 선교사

는 개척자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곳에 정착하면 안 

된다. 사도바울은  끝까지 개척

자로서 살았다. 그는 결코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았으며  한 곳

에 안주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주의 제

자들을 양육하며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때가 되

면 과감히 위임해주고 미지의 땅

으로 나아갔다. 허드슨 테일러도 

이러한 패턴을 따랐다. 오늘 한

국선교는 어떠한가? 혹시 여기

저기 수많은 산봉우리들처럼 우

리들의 킹덤들이 세워지고 있지

는 않는가? 선교는 개척의 연속

이어야 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

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

리는 성경이 말하는 4P원리를 

사역에 실제적으로 접목할 필요

가 있다. 우리의 선교가 더 역동

적이고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

해서!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하나님의  킹덤(Kingdom)을  향한 4P 원리 

개척(Pioneer)단계는 전도자로서 언어, 문화, 관계형성의 때이다. 

양육(Parent)단계는 목자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을 치는 때이다. 

협력(Partnership)단계는 동역자로서 사역을 같이 하는 때이다. 

참가(Participant)단계는 위임자로서 사역을 자문해 주는 때이다.

선교의 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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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

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기

로 메말랐던 해갈된 땅에 씨앗을 

뿌리는 손길들이 바빠집니다. 아직 

원시적 방법의 농법입니다. 추수를 

소망하는 촌부들의 정성 어린 마

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기 때

는 흙먼지로 인하여, 우기인 지금

은 진흙땅으로 인하여 산길을 다

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

도 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난 토요일

(5월 10일)에는 세이비타교회 헌

당예배를 우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수 주간은 세월호로 인하

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호흡이 정지된 듯한 숨

막히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기도하며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먼저 나의 “세월호”는 

순항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

니다. 나의 사역의 “세월호”는 안

전하게 항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

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나로 인

하여 하나님의 선교 “세월호”는 잘 

항해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계

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유념

해야 할 일은 “기본기”와 “전문성”

이라고 믿습니다. 기본이 즉 근본

인데 우리는 너무 이에 대한 소홀

함이 있지 않았는가? 미국의 강점

은 저는 “줄서기”와 운전하면서 

“STOP” 사인에서 모두가 이를 지

킨다는 것입니다. 기본이지요. 최

첨단 시대에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요. 그러나 기본기가 없는 전문성

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지요. 선

교를 하는 교회와 선교회 그리고 

선교사는 기본이 충실한 전문성으

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여 기본과 전문성

이 없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방해거리가 된다면 이는 

바로 침몰하는 “세월호”가 되지 않

을까 우려됩니다.

5월 10일 세이비타교회 봉헌예

배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인근 

산골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빗소

리와 아름다운 찬양의 코러스, 기

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 성령의 

임재, 산골마을에 울려 퍼지는 기

도로 봉헌 드렸습니다. 비록 우중

에 남루한 옷에 흙 뭍은 맨발로 말

끔한 교회바닥이 진흙탕이 되었지

만 아름다운 예배는 그 어디에 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

쁘게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암

부로시오 목사가 아주 신이 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65명이라고 저

에게 명단을 주시더군요. 작은 헌

신과 헌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

회가 이곳 산골마을에 세워진 것

을 생각하면 이는 그 어느 것보다 

값진 일이라 여겨집니다. 봉헌기도

를 하면서 저의 눈에 눈물이 글썽

거려 말을 이을 수 없는 감격이 밀

려왔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이 부

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감

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뿌에블로 비에호 교회의 건축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화

장실 공사, 문과 창문을 달고 전기

공사, 그리고 교회 비품들(의자, 강

대상 등)이 구비되면 됩니다. 봉헌

예배는 8월 중에 드릴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드

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7-9일에는 치과 의사 

Brenden Leaser가 이곳을 방문하

여 치과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삶으

로 섬기는 Brenden은 미시간 주에

서 이곳에 와서 스페인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

습니다. 젊은 친구가 성심껏 아자

꾸알파, 몽케카구아, 세롬 교회를 

섬겨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주말(24-31일)에는 뉴욕 맨해

튼 선교교회에서 단기선교로 섬겨

주십니다. 24일에는 부부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롬교회 목사관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롬교회 담임으로 Antonio Perez 

목사님께서 오셔서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

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

여

2. 법인등록: 온두라스 정부에 

법인등록을 위하여

3. 교회 사역: 이미 세워진 교회(

아자꾸알파 교회, 몽케카구아교회, 

에스페란자교회, 셀롬교회, 뿌에불

로 비에호 교회, 까스타뇨교회, 세

이비타교회, 몬테베르데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Pueblo Viejo)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헌당하도

록 

4. 학교 사역: 겨자씨학교 아자

꾸알파, 겨자씨학교 몽케카구아, 

푸엔테데 루즈 학교를 위하여

5. SEAN Honduras 사역: 목회

자 훈련 및 지도자 양육을 위한 

SEAN 사역을 통하여 좋은 목회자

들이 양육되도록 

6. 강해설교학교: 많은 목회자들

이 훈련 받고 말씀 사역에 힘을 얻

도록, 강의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7. 여름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하

여

8. 동역자들: 하나가 되어서 하

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

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Myer 

형제, Dario 형제, Miriam 선생, 

Brenda 선생, Olvin 형제, 암부로

시오 형제, 디오니시오 형제, 안토

니오 페레즈 목사)
장세균 선교사 드림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7면에서 계속>

그러나 그의 동역자 헬만 바빙

크 박사에 의해서 개혁주의교의학

(Gereformeerde Dogmatiek)의 완

성을 본 셈이다. 

8)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Pro Rege of het Konirgschap van 

Christus, 1911-1912) 이 책은 전 

3권으로 된 카이퍼의 대표적 저서

다. 일반은총과 더불어 카이퍼의 신

칼빈주의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

는 책이다. 이 책도 De Heraut지에 

1907년 1월6일에서 1911년 1월8일

까지 연재 되었던 글을 모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우주, 온 세

상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

이다.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그리

스도의 왕권을 높이고 그에게 순종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

스도의 왕권은 교회만이 아니고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영역을 주장하신다는 것이다. 

카이퍼의 거의 모든 책들은 신문의 

글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후에 다시 책으로 나

온 것이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대중

적 신학자라고 해도 좋을듯하다. 카

이퍼는 이 책에서, 세속주의가 예수

의 왕권을 말살해 버렸다고 비판했

다. 이에 반작용으로 그리스도인들

은 신비주의적으로 가거나 고립주

의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 왕권은 영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9)우리들의 예배(Onze Eeredi-

enst, 1911) 이 책은 De Heraut에서 

1897년에서 1901년 사이에 썼던 글

들을 모은 것이다. 카이퍼는 목사로

서 또는 설교자로서 교회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

서 그는 개혁주의 적인 관점에서 예

배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제시

하고 있다. 오늘로 말하자면 실천신

학 원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특

히 설교와 예배전반에 걸친 것과 목

회전반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인 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카이퍼는 뿌라

야 대학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쳤지

만 설교학 및 실천신학을 가르치기

도 했다. 

10)돌트의 신앙,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E. Voto Dordrace-

no, Toelichting op Den Heidel-

bergschen Catechismus 4 Deels, 

1892-1895) 이 책은 카이퍼가 쓴 

대작 가운데 하나이다. 1886년 9월

26일부터 De Heraut지에 ‘우리들의 

교리문답’이란 주제로 연재한 것이

다. 화란개혁교회는 벨직신앙고백

서(1561)와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1563) 그리고 돌트 신경(1619)을 

채용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철저히 

교육훈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카이퍼가 개혁

주의신학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다시 해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였

다. 이 책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돌

트총회의 소원을 따라”이다. 카이퍼

는 그 스스로는 하이델베르크신조

의 해설서라고 했으나 실제로 이 책

은 카이퍼의 탁월한 걸작이어서 개

혁교회 목사가 신조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책을 사용했다. 결국 카이

퍼신학의 핵심은 돌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온두라스 

선교 편지  

십자말 정답

<가로 푸는 열쇠>
1.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으나 대개 돼지나 짐승의 사료(눅15:16).

4.   유대왕 아몬의 모친 므슬레멧의 출생지이다(왕하21:19).

7.   목숨이 긺. 오래 삶(엡6:3).

9.   세계 6대주에서 가장 큰 주(벧전1:1).

10.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명사).

12.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이곳에 이르러 악담으로 원망하니 여호와

께서 불로써             멸하신 후 이 이름을 주었다(신9:22).

14.  중량의 단위(겔45:12).

15.  잠을 자지아니하고 밤을 샘. ○○기도.

16.  추운 겨울에 유리나 벽 등에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것(명사).

17.  국민(사27:7).

18.  근심하는 마음 또는 근심하는 일(욥7:13).

20.  화목하여 잘 합하여 짐(히4:2).

22.  다윗의 이종매 스루야의 둘째 아들이다(대상18:12).

24.  홍백색의 무늬가 있고 바탕이 푸른 돌(아5:15).

26.  다윗왕의 농경자를 감독한 사람(대상27:26).

27.  갈증을 풀어 버림(시104:11).

29.  아가바만 맨 구석에 있는 에돔의 항구(신2:8).

30.  멍하니 정신을 잃음(사자성어).

<세로 푸는 열쇠>
2.   몹시 엄함. 예레미야23장33-38에 7회 반복.

3.   땅에다 묻음(전6:3).

5.   사하라임의 아내(대상8:8).

6.   제24반 제사장의 조상(느10:8).

8.   수가 많음(행11:21).

10.  깨끗하지 않고 더러움(레15:19).

11.  그 시대의 세상(창6:9).

13.  이스라엘의 18대 왕(왕하15:29).

15.  무쇠로 만든 성벽(겔4:3). 

16.  정성스러운 마음(호7:14).

17.  나리 꽃(아2:2).

18.  시편60편의 제호(시60).

19.  미리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둠(마25:7).

21.  돌 이름. 얇고 넓적한 돌(요19:13).

22.  모압사람인데 그 두 아들이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대상11:22).

23.  새로 시작되는 해(창47:18).

25.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사람(딤후1:11).

28.  목이 마른듯이 간곡하게 바람(시63: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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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사명이 특별한 것임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남편의 사역을 돕기 위한 사명이기 때문입

니다. 어머니시대에는 사모는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하고 

교회 일에 어떤 간섭도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사모의 위치

가 분명치 않아 어정쩡 애매한 위치에서 억울한 일 속상

한 일들이 겹겹이 쌓여왔고 사모의 자리는 물론 이름도 

없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습

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독교가 부흥되면서 

사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사

모를 위한 사역의 종류가 많아지고 사모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사개발 및 전문분야에 뛰

어들 수 있도록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모들을 위

한 세미나 및 교육 현장이 속속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하므로 교회부흥과 성장에 많은 유익

을 주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모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싫어하는 성도도 적

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엄밀히 따져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 사모는 어디까지나 뒤에서 돕는 자

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이지 사모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

에 성도들은 목사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사모란 이름 

자체는 어떤 책임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리더의 아내를 

가리켜 사모라고 부릅니다. 장관이나 사장부인에게도 사

모라는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남편

이 하는 일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남편이 가

진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목회현

장에서는 다릅니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모의 자리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경우는 사모가 목회에 전혀 간섭하지 않

고 따라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들도 처음부터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별로 기대하지

도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직접 끼어들어 당회까지 간섭하

고 심지어는 당회장 행세도 하는 사모도 있습니다. 이민

목회에서는 대부분이 교회 경제가 여의치 않아 사모가 경

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봉사자들

이 부족할 때면 의례껏 사모는 물론이고 목회자 자녀들까

지도 아무 이유도 없이 온갖 봉사를 다 해야 합니다. 성도

들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모에게도 전문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

모의 영성을 철저히 가꾸는데서 행복한 목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훈련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능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혜도, 

인간관계도, 인격도, 재능도 모두 탁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 사모들은 이런 것으로 스트

레스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요구사항에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모, 천

사처럼 고상하고 죄도 짓지 않는 사모, 이런 사모가 되기

를 추구하기가 쉽게 되는데 그러기에 사모들은 빨리 지

치고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

기에, 힘들어도 해야 하고 억지로도 해야 하고 아파도 안 

아픈척, 피곤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하기에 마침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 위로의 밤이 생기게 되었고 사모들의 쉼터가 날

이 갈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들의 참된 

쉼은 어떻게 하면 얻게 될까요? 진정한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모들의 모양내지는 섬기는 모습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

지 교회를 섬기는 사모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쁘게 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모들이 얼마

나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입니다. 사모들의 얼굴

에는 행복이라는 글자가 보여져야 합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천성적

인 성품에 미루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모들은 항상 얼굴

을 찡그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질 때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잘

못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앞서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사모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사모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사례금이 적은 사모들은 항상 울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행복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나

가기라도 하면 사모들은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혹시라

도 내 교인이 이웃교회에 가기라도 하면 그날부터 이웃

교회의 사모와는 원수가 됩니다. 쇼핑센터에서 얼굴을 마

주치기라도 하면 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성도 

한사람을 놓고 두 교회 사모들이 서로 머리채를 쥐고 싸

움을 하는 현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래야

만 합니까? 

목회자도 그의 아내인 사모도 평생토록 이 일만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는 날, 혹은 은퇴를 하고 뒤를 돌아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얼마나 허전할까요? 한평생 한길만을 걸어

왔는데.... 오직 성도들만을 위해 눈물 흘리며 정성을 쏟아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목회

자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어떤 사모님은 한평생 섬겨온 

교회를 떠나면서 금단현상까지 일어나 힘들어 하기도 합

니다. 사모들은 여성이므로 더더욱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때 성공했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성공의 의미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

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목표

가 있고 사모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

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

해 이루어질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과

정도 모두 그가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성

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

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

소서”라고 외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굴복의 십자가

를 멋지게 지고 가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사명 가꾸기(3)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 사모는 뒤에서 돕는 역할 뿐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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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시편16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사

랑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써 얼마든지 더 좋아하고 

누릴 것이 많았지만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

며 성도와 함께 모든 즐거움을 나누고 성도와 함께 

예배하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

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

하는 우리는 내 자신의 신분을 존귀히 여기며 옆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고백

합니다. 나의 신분이 존귀한 신분임을 아는 성도는 

이제 모든 즐거움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교

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

랑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시편16:3) 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특징은 절

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본문4절 “다른 신

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

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에 정성을 쏟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세

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신없이 그곳에 빨려 

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남

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빨리 빠져 나와

야 합니다.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우

리의 입술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물리쳐야 하는 것은 입에서도 멀리해야 합니다. 

옷에 흙이 묻으면 더러워지듯이 지금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정성을 쏟는 것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

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것

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을 섬기리라!(시편16:4)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나를 구원하

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산업과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5절)

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실 분임을 믿는 성도는 오늘 

하루의 삶이 감격스럽고 자유하고 만족하게 됩니

다.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삶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있습

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나

의 삶과 나의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

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든든한 것 많아보여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

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주님께 얼

마나 감사한지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이 실로 아

름답지 않습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편16:5-6)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훈

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

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

하도다”(7절). 특별히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

호와를 송축한다”고 했는데 “송축할지라”의 히브

리원어는 최상의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계속해서 감사의 찬송을 돌리겠다는 강조

형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충고해주시고 조언을 

주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의 “훈계”는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

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성령의 내적조

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많은 대

화를 나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워져 이 마음속에서부터 묵상하며 결국 감사

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시편 16:7)목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조언하시

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

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과 기

쁨 속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령께

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

무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해보

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

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보화를 캐내는 마

음으로 상고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되살아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

격없는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로 듣

고 눈으로 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시편16:7)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송한 것

은 “밤마다” 교훈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문자적으로 밤은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을 말하며 

상징적으로는 어두운 시기와 고통의 때를 말합니

다. 그런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고요하

고 적막하고 어두운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

서 결국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 너

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낮

에 눈을 뜨고 많을 것을 보며 살지만 지혜로운 성

도는 밤중에 눈을 감고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세

상 사람들은 어두울 때 죄를 짓지만 성도는 어두

울 때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

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둡고 힘든 그 

때 성도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더 깊은 조언

을 듣고 더 깊은 교훈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새 힘

을 얻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시편 16:7)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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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교육열 높아

 

우크라이나에는 약 2-3만 명의 

한인교포들이 있는데 보통 고려인

이라고 부릅니다. 1989년 통계에 

의하면 8900명의 고려인 교포들이 

있는데 그 후 소련의 해체와 중앙

아시아의 정정 불안으로 많은 고

려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었

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

만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교수와 

김석원 키예프대 교수가 조사한 

바로는 약 1만5000명에서 3만 명

의 고려인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

며 우크라이나의 웬만한 소도시에

도 고려인 교포들이 살고 있답니

다.

19세기말 20세기초 초근목피의 

조국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넌 고

려인들은 러시아 극동지방에 집단

주거지를 이루며 삽니다. 1910년

대에 이미 그 수가 10만명을 넘어

섭니다.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약 18만명이 죄인같

이 기차 짐칸에 태워져 중앙아시

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허허벌판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공민권이 

회복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민족 특유의 교육열과 근면을 무

기로 좋은 교육 환경과 직장을 찾

아 모스크바, 페체르브르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와 하리코프 

등으로 왔습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 중에는 아나톨리 김(작가), 

율리 김(음유 시인), 빅토르 최(가

수), 미하일 박(역사학자), 블라지

미르 신(권투선수), 렐리 리(성악

가)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크라이나가 살기 

좋았고 농작물 재배에 소질과 능

력이 있는 고려인들에게 드넓은 

우크라이나 대평원의 농경지는 희

망의 땅이었답니다. 똑같은 씨를 

똑같은 땅에 심어도 고려인이 키

운 수박이 훨씬 맛있다는 헤르손 

수박은 그만큼 부지런한 고려인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헤르손 도시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있지만 학자, 의

사, 정치인, 사업가 등 우크라이나

의 상류층으로 발돋움한 사람도 

꽤 있답니다. 고려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크라이나의 100여 소수

민족보다 교육수준이 월등하게 높

다는 것입니다. “고려인이 교육면

에서 유대인보다 앞선다”고 얘기

하며 자식들은 대학에 보내야 한

다는 주장을 합니다. 두 해 전 여름

한국학교 세미나에서 만난 카자흐

스탄에서 온 중년여인은 그 나라

의 대학교수였습니다. 할머니 에게

서 배웠다는 한국어를 더듬어가며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스탈린 때 중

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의 후손임을 알았습니다. 

셰브첸코와 윤동주 비교연구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키예프 

국립대에서 문학박사를 받고 키예

프대 한국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

석원 교수도 허승철 전 대사도 우

크라이나를 사랑합니다.

인근 지역 문화전달자 역할

남쪽의 비잔틴, 이슬람세계와 북

쪽의 슬라브 본토를 잊는 가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 종

교적으로도 이슬람, 카톨릭, 정교 

문화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교차합

니다. 문화 전달자의 역할로 우크

라이나는 비잔틴정교 문화를 받아

들여 슬라브 지역으로 전파합니

다. 

허승철 전 우크라이나 대사의 

글에 의하면 한국이 2천년동안 약 

800회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1200회 정도 외침을 받

았답니다. 

한국이 완전히 외국군대에 정복

당한 것은 몽골침입, 임진왜란, 병

자호란, 일제강점 정도이고 그 기

간도 비교적 짧았다면 우크라이나

는 몽골지배 이후 독립을 유지하

며 보낸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

니다. 아시아, 유럽, 공산세계와 서

방세계의 접점에 위치해 주변 세

력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

다.

허 대사가 만난 러시아 외교아

카데미 바자노프 부원장의 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이혼

은 했는데 생활비는 계속 전남편(

러시아)에게 받아써야 하는 여자

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독립

은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고 러시아가 후원을 끊는 순

간 생존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답니다. 

소련 붕괴 후에도 국민의 약 

40%가 아직 친 러시아적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크라

이나는 지정학적으로(geopolitical) 

역사적으로(historical) 인종적으

로(ethnical) 종교적으로, 문화적

으로 동과서가 공존하는 나라이므

로 대외정책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우스개 이

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땅을 나누어주시려고 어

느 날 몇 시 하나님의 뜰 안에 모이

라고 분부하셨답니다. 모일 모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땅을 

나누어주시고 쉬고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민족대표가 

헐레벌떡 뛰어들었습니다. “하나

님, 술을 마시다가 늦었습니다. 저

희 민족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

고 간청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 더 이상 줄 땅이 없다고 말씀하

셨지만 우크라이나 민족대표는 계

속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였습

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숨을 쉬며 

“내가 쓰려고 남겨놓은 땅이라도 

주어야겠구나”하고 준 땅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평원이라는 농담

이 있습니다. 국토의 95%가 흑토

지대의 대평원이고, 접경국으로는 

러시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

니아 백러시아, 흑해 너머 터키와 

바다로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연자원 보유가 오히려 장애

천혜의 땅을 보유한 것이 우크

라이나 민족에게 축복으로만 작용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국

토가 강이나 산맥 등 자연 방어선 

없이 평원으로 노출되어있어서 많

은 국가가 이 땅을 탐을 내, 수많은 

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세계 

흑토의 40%가 우크라이나 경계 

안에 있고 소련시절 연 5천만톤의 

곡물을 생산해 소련의 3억 인구를 

먹였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7위 

농업생산국으로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주생산국이며 수출국입니

다.

우크라이나에는 200여종의 광

물이 매장돼 있으며 이중 94종은 

산업유용광물로 7,700여 광산에서 

채굴중 이랍니다. 국내소비 석유, 

가스의 7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함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

요.

소련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

료주의적 행정체계와 관리들의 부

정부패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건축물을 하나 지으

려면 약 150가지의 허가를 관청으

로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회사에 

관련된 세금종류가 99가지나 되고 

영업이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인허가

에는 30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

한데 정상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려

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에게 2,000-3,000달러를 주

면 며칠 만에 허가가 나온다고 합

니다. 운전면허증은 200달러, 자동

차 등록은 100달러, 심지어 일부 

대학의 학점도 200달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고위층에서

는 자신의 기업 이익을 위한 온갖 

특혜와 특권을 가진답니다. 따라서 

5년 중임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만큼 

대선은 치열하답니다.

박 선교사님의 허술한 교회하나 

매입에도 서류문제로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느리게 하고 근무시간이 짧

아 한가지일로 몇 번을 오게 했답

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한 땅에 교

회를 건축하려는 키예프의 한인교

회는 9년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

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정치적 심

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주의 시대의 근로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열심

히 일하는 것보다는 잘 쉬고 잘 쓰

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살아 보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악착같이 일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열의가 적

고 또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겠지요. 신학생들과 토

론 시간에 그들의 비전을 구체적

으로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

서 말을 시키어도 결코 하지 않습

니다.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는 꿈

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 학생들이 왜 말을 안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 사회주

의 생활에서 자기의 장래 생각, 꿈, 

비전 등을 표현하면 불이익을 당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나 지금보다 조금 나은 미

래의 상황만 알려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친 느낌입니다.

오렌지혁명후 기대 못미쳐 

‘오렌지혁명 후 국민들은 새 정

부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척결과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원했지요. 학생

운동 ‘포라(pora)’를 주도했던 20

대의 젊은이가 청소년부 장관으로, 

오렌지혁명에 자금을 댄 30대의 

젊은 실업가들이 경제부처로 임명

된 사실들은 오렌지혁명 이후에도 

부패가 만연했다고 평합니다. 나아

가 혁명 동지들끼리 서로 갈등했

답니다. 실제로 좋게 느끼는 점은 

공항의 부정적인 요소나 교통경찰

의 행패는 많이 시정되었으며 치

안도 좋아졌다고 선교사님들이 이

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물

가상승과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

았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외양으로 조

용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여도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우크라이

나사람과 문화를 내려 본다고 생

각할 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선

교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

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학공부, 역

사, 문화, 생활풍습 등은 알아둠이,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13).

구소련 붕괴 후 대부분의 신생

공화국의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엄청난 고난 에 살아가는 평범

한 사람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으로 가정이 파괴되면서 많은 청

소년들이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에 광범

위하게 퍼진 마약상용 성적문란 

등은 부모들의 무관심과 가정교육

부재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신학생 

중에 국가 기관에 자주 연락하며 

마약과 알코올중독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옛 

소련연방 시절 엄격했던 성범죄나 

매춘이 급격히 늘어나고 억압되었

던 퇴패문화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졸자 초임 임금이 5-600달러 

정도고 국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임금도 낮기 때문에 5백만명

의 젊은이가 유럽 등 해외에서 일

을 하고 있답니다. 이들이 송금하

는 금액이 전체 국민생산의 8%가 

넘는다는 통계 입니다. 젊은이들 

상당수가 장래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상태로 살아간답니다. 

자신들의 불만을 폭발시킬 대상이 

필요한데 정치인이나 부유층보다

는 방어 능력이 없는 저개발국 외

국인이 그 대상이 된답니다.  

키예프보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무작정 올라온 청소년들

은 범죄조직의 유혹에 쉽게 넘어

가 스킨헤드 조직에 갈수 밖에 없

답니다. 우크라이나경찰은 낮은 임

금으로 경찰직업도 사회적으로 존

경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치안

부재로 유색 여행자들이 스킨헤드

에게 이유 없이 당한다는 이야기

를 딸아이가 걱정스럽게 알려줍니

다. 그럼에도 모스크바보다는 날씨

도 따뜻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러

시아도시보다 훨씬 안전하지요.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 깊이 있고 

순화된 국민성을 가진, 가능한 삶

의 밝은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

는 슬라브적 정서를 간직한 우크

라이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메일: rome8700@hanmail.net

고려인 교육열 100여 소수민족 중 최고...상류층 진입도

지정학적, 역사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동과서 공존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롬한인교회)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5)

고려인들의 신발. 한국적인 느낌이 남아있다.


